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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자, 검사와 격리·치료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

을 더욱 강하게 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

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관련 3가지 법을 말한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31번 코로나 확진자

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환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두 차

례나 코로나 검사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

부하고 퇴원했다. 이후 교회 등 여러 곳

을 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이 환자와 연관된 다수

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3법은 앞으로는 31번 환자 같

은 경우 강제로 검사 및 격리,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 및 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

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

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부의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을 내릴 수 있다.

또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

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

간 동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약사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약

품을 처방 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

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

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

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

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행도 속전

속결로 이뤄진다. 보통 법안이 개정되면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이 되지만 이 

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

도록 했다. 코로나 3법은 당연히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중국어 10면, 러시아어 23면, 일본어 

30면>

이지은 기자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는 이민자 심리 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은 
물론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각자의 소질과 성품을 개발하고 진로지도에도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 27면> 송하성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 통해 소질과 성품 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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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서 착수보고회

경기도가 올해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

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

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

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

구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

주노동자의 구직 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

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

개월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

과 문헌 연구를 완료하고, 3월 중 조

사지를 개발해 4~5월경 조사를 실시

한다. 이어 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

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

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

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

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사

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인 경

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수행

계획 보고에 이어 손정순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등 전문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조사 추

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

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

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현

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공정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3.1절 기념사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01주년 3.1절

을 맞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3.1

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3월 1

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수상자 등 800여 

명을 초청해 ‘독립의 함성에서 공정한 세

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10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

각’으로 상향되고 도내 확진자가 늘어남

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대신 이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

공자 및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민에

게 3.1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3.1운동으로 선열들께서 이

루고자 했던 새 세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

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

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면서 “불공정이 굳어져 상식처럼 통용되

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나라와 공동체

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우

대하는 것이 상식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부족하나마 존경

의 마음을 담아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

비 지원 한도를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자부심

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3.1운동의 정신으로 코로나

19 사태를 잘 극복하자는 메시지도 전했

다.

그는 “101년 전 그날, 독립을 선언한 

건 단지 민족대표 33인만이 아니었다”

며 “지위와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역사

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선열

께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

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은 4.19 민주화운

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을 지나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단결했던 정신은 변함없이 발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는 코로나19 위기 앞에

서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이

천시민들의 마음으로 빛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단결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도 반드시 잘 극복할 거라

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일본에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촉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

회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불이행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

서를 26일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반

도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이라

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도 반성과 사죄 없이 현재까지도 역

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군함도 등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

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 해당 유산의 세계문화유

산 등재 삭제를 촉구했다. 유네스코

는 2015년 7월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루라고 

권고했고, 이에 주유네스코 일본대사

는 ①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

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

에서 강제노역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

고, ②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

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

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7년 11월, 2019년 12월 이

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으나,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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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 종교계 집회 등 대

형 행사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교 등 대형 

집회 참여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감염 위험이 높

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

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수원과 광주광역시 종교계는 이번주 집회

와 향후 대규모 행사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 여파 차단을 위해 지역내 신천지 교회시설을 

폐쇄하고 매일 두차례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

다. 종합복지관 16개소, 보훈안보단체 10개소, 주간보호

센터 4개소, 도서관, 고양시 여성회관, 고양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

시재활스포츠센터, 홀트장애인체육관 등 지역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잠정 휴관을 결정했다.

특히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무부 조기적응

교육’을 전면중단했다.

다만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이

수 의무 대상자의 경우 먼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추후 

운영 재개 시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

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에 관련된 부분은 

(국번없이)13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은 본관 출입로를 중앙현관으로 

단일화하고 열화상감지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고양지역에서는 전날 이마트 킨텍스점 직원 A씨가 코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

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동료직원 11명도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대구 킨벨호텔 예식장을 부인과 함께 방문했다. 부인 역

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 여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잠정 휴관

이재준 고양시장 “코로나19 대형 행사 자제” 요청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리말 배우기' 시범사업

고양시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은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우리글 배우기 강좌를 시작한다.

우리글 배우기는 한글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일

기 쓰기, 시 쓰기 과정까지 진행되며 교사자격증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의 재능 기부로 시작할 예정이다.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다.

윤기남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글 배우기는 우연

히 들린 동네 노인정에서 한글을 몰라 본인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추

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5년에도 주민센터에

서 ‘후곡마을 책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지식나눔에 앞장서왔다. 

‘책 나눔장터’는 일산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는 열린그림방을 리모델링해 일산3동 사랑

방 ‘징검다리’로 운영하고 열린그림방에 있던 양질

의 책을 함께 나누었다.

해당 책 나눔장터 행사에는 주민 400여 명이 방문

해 도서 2,000여 권이 판매됐으며 수익금은 주민자

치기금으로 운영돼 향후 마을공동사업 및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여성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고양시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사업 참여대상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다.

사업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 여성친화도시 홍보 ▲여성스포츠 활성화 ▲지역주민 

소통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이며, 사업

비는 총 1천8백만원으로 4개 내외 단체에 사업당 최대 

45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시청 여성가족

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사업 내용은 ▲재지정을 받은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홍보 ▲고양 여성 역사 인물 유적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여성 및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 사업 ▲지역여성 스포

츠 활동 지원 ▲지역어르신과 청소년(아동) 소통 프로그

램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 프로그램 ▲지역여성 네트

워크 활성화사업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 안전한 지역

환경 개선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양하게 신

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여성친화 사업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고양시

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2단계 여성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6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

다문화가족도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도약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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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 공모

다문화가족도 직장 부모 모임 참여해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3월 2

일부터 6일까지 부모가 함께하는 양

육 환경 조성을 위한 ‘2020 직장맘n

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사업은 직장 소모임 지원 사

업으로 사업 분야는 공동 돌봄의 사

업, 아빠육아 활성화 사업, 부모역할 

교육, 아이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증

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프로그램 활

동 등이다. 

사업비는 총 1천2백만원으로 8개 

내외 단체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3

인 이상으로 구성된 직장 부모 모임

이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이며 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거

나 이메일(swji0428@korea.kr)로 신

청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

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사업에 관심 있는 직

장부모 모임에는 사업관련 내용 설

명 및 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해 찾

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다. 컨설팅 신청은 2월 17일부터 자

치공동체지원센터(☎031-905-1228)

에 전화접수 후 신청서를 이메일 

송부하거나 온라인(https://forms.

gle/9GSJm66k2QBrJssm6)으로 신청

하면 된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

속적인 컨설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부모교육이 진

행되며, 직장인 부모들을 고려해 사

업 관련 행사는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

해 직장부모 모임을 지원하여 공동 

돌봄 문화 형성과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부모역

할을 실현하해 일‧가정이 양립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마스크, 손소독제 만들기 특강

다문화가족, 마스크 만들기 도전해요

고양시(시장 이재준) 여성회관은 코로

나19 발생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

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특강을 실시한다.

마스크 만들기는 지난 25일(화)과 27일

(목) 15:00~17:30 2회, 바이러스 및 미세

먼지 방지를 위한 세탁이 가능한 마스크

를 만들었다.

손소독제 만들기는 지난 28일(금) 개최

한데 이어 3월 6일(금) 10:30~12:00 2회, 

아로마 오일이 첨가된 항균 손소독제로 

스프레이형과 젤형을 만들어 보는 체험

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마스크 

3,000원, 손소독제 10,000원이 별도로 필

요하다. 수강신청은 각 회마다 15명씩 선

착순으로 접수한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에서 수강신청하거나 전화(☎031-8075-

4621)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은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wcenter.

goya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양시 여성회관 관계자는 “요즘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와 손소

독제가 필수품이 되어 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스마트폰으로 출입국증명사실 발급

정부민원포털 이용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

기존에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

minwon.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4일 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출

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먼

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

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이어 정부24앱

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을 신청하

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 

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

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증

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

이 가능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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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4일 관내 1,590개 표본가구를 대

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제4회 고양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시민 생활의 주관적 의식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으

로 조사하는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소득 소비, 사회

통합 공동체, 일자리 노동 등 6개 분야, 43개 항목과 고양시 

특성항목 11개를 포함하여 총 54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

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를 묻는 질문에 ‘출산·보육지원’ 43.0%, ‘노인복지사업 확대’ 

31.0%,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을 위한 요구호 보호사업’ 

15.0%, ‘장애인 복지확대’ 7.7%, ‘외국인 지원 사업’ 1.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민의 66.8%(통근 56.3%, 통학 10.5%)가 통근·

통학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에서 통근·통학 장소가 ‘고

양시’에 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4%, 

‘도내 다른 시군’ 13.7%, ‘인천’ 2.2%, ‘기타’ 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 30.0%, ‘보통’ 

49.0%, ‘불만족’ 21.1%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만족’ 응답은 30대(36.0%)에서, ‘불만족’ 응답은 

60대 이상(23.1%)에서 가장 높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분야로 ‘일자리 발굴사업’이 

31.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취업 알선’ 18.5%, ‘창업 

등 지원’ 16.5%, ‘직업훈련’ 13.6%, ‘기업 지원’ 11.4%, ‘가사

부담 경감’ 7.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자리 발굴사업’은 60세 이상(38.1%)에서, ‘창업 등 

지원’은 10대(24.7%), ‘가사부담 경감’은 30대(13.4%)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번 고양시 사회조사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대

면 방문조사 방법으로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

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http://

www.goy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사회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지원사업도 필요

사회복지 우선 지원분야 질문에 출산‧보육지원’ 43% 가장 많아

일산동구, 동남간호학원 

일자리창출 '맞손' 협약

고양시 일산동구와 동남간호학원이 

지난 20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가 협력해 유기적인 일자리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중·장년층 및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맞춤형 

일자리상담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권지선 일산동구청장은 

“오늘의 협약 체결이 지속가능하고 

실속 있는 일자리네트워크 구축의 마

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관들

의 관심과 참여로 업무협력이 연속적

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간호학원은 고양시 고용

촉진훈련 위탁교육기관 지정, 보건복

지부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3년 인

증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국비교육 3

년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등 20년 전

통의 인정받는 고양시 최다 간호조무

사 배출 기관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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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ng Korea 

despite COVID-19 outbreak"

코로나사태에도 한국에 감사한 이유

By Wendy Palomo from Philippines

The COVID-19 outbreak in 

Korea is scaring us. Who isn't 

scared? Even if Korea suffers 

from a difficult situation, we do 

have things to be grateful.

Life goes on. Email, emergency 

and delivery messages are always 

going back and forth to allow us 

to get on with our lives. We just 

don't sit back and wait for what's 

next. There are things beyond our 

control but there's so much we 

can still do in the confines of our 

homes.

Emergency texts are sent to 

alert people about a situation. It 

might be annoying but it gives 

relief to know what's happen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sent 

warnings on bad air quality, cold 

and heat waves, and now the 

areas and whereabouts of those 

with COVID-19.

The country's online shopping 

and delivery systems are also 

exemplary. Just about all groceries 

like meat, fish, milk, vegetables, 

fruits and other household needs 

are delivered to your doorstep. 

Delivery often goes well until the 

next morning, especially when a 

surge in orders is expected.

My children's school and 

international schools are not 

letting this outbreak take away 

from their school days. The 

government also postponed by one 

week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for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March 

9. They continue to teach children 

online.

My kids prefer to go to school 

but have learned to adjust because 

they have to. Teachers have also 

had to go out of their usual 

routines.

We will wake up one of these 

days and be grateful when the 

outbreak is over. What a joyful 

feeling that will be.

*This article is written by a 

Korea.net Honorary Reporter. Our 

group of Honorary Reporters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they share with Korea.net their 

love and passion for all things 

Korea

다문화가족도 도서관서 창업 도전

대화도서관 '공유형 창업 공간' 거듭나

고양시(시장 이재준) 대화도서관은 지

난 1월 28일 지하 1층에 창업인프라 ‘디

노스페이스’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디노스페이스(DINO SPACE)는 

Daehwa(대화도서관)과 Innovation(혁

신) 합성어로 큰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라는 의미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

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서 2020년 1월 

공간조성을 완공했다.

디노스페이스는 열린책공간(Book)-B, 

큰모둠방(Discussion Room)-D, 시청각

실(Multi-Room)-M, 도시락방(Food)-F, 

작은모둠방(Cafeteria)-C, 창업연구공간

(Lab)-L, 야외쉼터로 구성했다.

소상공인 및 웹툰작가, 이용자의 실용

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다

양한 특강 및 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지

원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
관‧학 등의 집적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

성해 시제품 제작 컨설팅, 비즈쿨, 메이

커덕후 양성프로그램, 메이커톤‧아이디어

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능 있는 개

인, 단체, 동아리 등과 다양한 기관들이 

실질적인 협업(장비 및 시설 공유, 예산 

및 운영비 지원, 재능 기부, 분야별 자문 

등)을 구축해 창업‧창의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열린책공간에는 대화도서관과 

‘고양시출판인회의’가 함께하는 북큐레이

션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간도서, 트렌

드를 반영한 실물도서 등을 주기적으로 

전시하며 책 읽는 고양시 만들기에 더욱

더 힘쓸 계획이다.

대화도서관은 ▲1층에 메이커스페이

스 ▲2층에 웹툰스토리창작실 ▲4층 메

이커스페이스 교육장 ▲지하1층에 창업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내 일반 메이커와 

(예비)창업가, 웹툰 작가 등 지역 인재들

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즉 

‘공유형 창업‧창의 공작소’로서 혁신적인 

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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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가 2월 29일 현재 315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에서 가

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안산시는 현재까지 확진환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시의 1월 말 현재 거주 외국인은 

8만 7507명으로 전체 안산 인구(70만 7117명)의 12% 수

준이다. 이 가운데 4만 8789명은 중국 국적 주민이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에는 약 2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

하며 1356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려는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이 때문에 다문화특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날 

현재 안산 시내 확진환자는 한 명도 없다. 

사실 안산시는 1월 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안산선(전철 4호선) 주요 역사에서 마

스크 배부 및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아울러 많은 외국인이 몰려 있는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일대에서도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 전단과 마스크

를 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법무부 안산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 귀한동포연합회 등 기관 단체 18개와 안

산시베트남이주여성협회, 외국인주민협의회 등 내외국인 

주민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2월 초순부터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외국인주민이 직접 나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가 확진자 제로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0일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에서 방

역활동을 벌인 다문화가족 장동화 씨는 “코로나19가 한

국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방역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문화특구의 상인들은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기간 중국을 다녀온 사람은 물론 가족

들까지 2주간 자가 격리했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

근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 안산 지역에 코로나 확진환자 

‘제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 가장 많은 안산 다문화특구에는 코로나 환자 없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특구 외국인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방역활동 나서 ‘성과’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관내 대학교 개강일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층 강화된 

관리대책을 펼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안산시는 이날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인 유학생을 학교 기숙사 등으로 바로 수송하기 위해 

관용버스 등을 투입, 하루 최대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생들이 기숙사 등에 

도착한 뒤에는 즉시 격리해 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관

리한다. 

안산시는 또 기숙사 밖에서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시 공무원을 1:1로 연계해 건강상태 및 생

활 관리 등을 위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 생활용품 

대리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어가 서툰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통역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자가격리 생

활수칙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예방수칙

을 잘 따르도록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

하기로 했다. 

한편, 안산시는 관내 대학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1일 긴급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

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진찬 안산부시장 주재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

린 이날 회의에는 한양대 ERICA캠퍼스, 신안산대, 

안산대, 서울예대,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대책 등

을 논의했다. 

안산시는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방안에 관해 설명

하고 대학별 대응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능

동적 모니터링 지원 등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또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

하거나 방문한 학생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

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각 대학과 긴밀

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학생들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

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중국인 유학생 입국부터 관리 ‘확산방지’ 총력 기울여

공항-기숙사 등 하루 2회 버스 운행하고 건강 점검 등 방역 지원 나서 눈길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8



제168호 | 2020년  03월 01일 ~ 03월 15일  경기다문화뉴스 | 9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을 ‘우편접수’로 해줄 것을 권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추진하는 대

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지난 24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5월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여성비전센터 4층 대강당에 마련

된 접수처는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하며, 이후에는 안산시 

제3별관에 위치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안산시는 방문접수를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인접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편접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

치다.

안산시는 우편접수 권고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

해 방문접수 신청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확산 예

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은 ▲국민기

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

상이며,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

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

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

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

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

외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연 최대 200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민원콜센터(1666-1234), 안산시 교육청소

년과(031-481-3453)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

414-0924)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우편신청해요

5월 29일까지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감골도서관, 하루 10분 독서

운동, 다문화가족도 참여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 감골도서관은 함께 읽고 소

통하며 좋은 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독서운동

인 올해 ‘하루 10분 독서운동’을 다음 달부터 시작

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부터 진행돼온 하루 10분 독서운동은 지난

해 3천8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짧지만 꾸준히 책

을 읽고, 책을 매개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책 읽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안산시의 대표적인 범시

민 독서운동이다.

올해는 상록구 전체 도서관 12개관에서 독서모임

을 운영해 자발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가족, 친구, 학교, 기관 등 3인 이상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감골도서관 홈페이

지(https://lib.ansan.go.k), 이메일(peace636@korea.

kr)과 전화(031-481-3706)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모임에는 도서 5권을 제공하고 도서관내 독

서모임 공간 대여를 통해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자율적인 독서활동 후 결과물을 제

출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단체 5팀을 선정해 안산시

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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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안산 외국인주민 애환 달랜 ‘작은도서관’ 사라지다

원곡동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건물 철거로 폐관해 지역사회 안타까움 커

“중국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서관이 무료라서 놀랐어요. 7살인 

우리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때부터 '모두어린이작은도

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아기 때는 책을 읽어주기 위해 

도서관에 갔고 3살 때부터는 책 모임을 하며 도서관에

서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특구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사랑방으로 이 도서관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까지만 운영하고 3월

부터 없어진다고 하니 안타까워요”(이옥매, 중국)

다문화 도시 안산의 원곡동에는 다문화특구가 있다. 

이 특구의 가운데에는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관장 김

기영, 사진 3번째)이 있다. 2011년에 설립된 이곳은 다

문화가정 부모와 아이들의 교육 및 책 읽기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도서관 바로 앞은 다문화음식거리로 늘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에 들어서면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큼

이나 다양하고 번잡한 세상을 한걸음에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다.

어린이도서관이라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만 청소

년과 어른들도 많다.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참여하는 모임만 ▲북드로잉(책 

삽화 그림그리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모임) ▲북스타

(유아 대상 구연동화&책 놀이) ▲뚝딱뚝딱 책깨비(책

을 정해 읽은 후 의견을 나누는 책 모임) 등 3곳이 있

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임도 ▲어울림 청소년 책 활동

가(모두도서관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서 결성된 동아리. 어린이 대상 독서 콘텐츠 및 프로그

램 진행) ▲동산고 파랑새(동산고등학생 봉사 동아리) 

등 2곳이 있다. 어린이와 유아 책 모임도 ▲재미있다 동

아리 ▲책시루 등이 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다문화특구의 한복판에

서 외국인 주민의 문화와 독서 갈증을 해소해 준 모두

어린이작은도서관이 2월 28일부로 문을 닫는다.

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경로당 건물이 올해 하반기부

터 철거에 들어가는데 위탁운영 기간이 2월에 끝나자 

미리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2월 7일부

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니 다문화특구의 이주민들과 

어린이들은 작은도서관과 너무 빠른 이별을 한 셈이다.

“요즘 돈을 쓰면 아이들이 배우고 놀 곳이 얼마나 많

나요? 이주민들에게 모두어린이도서관은 돌봄교실이기

도 하고 사랑방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너무 슬퍼요”

다문화가정 엄마인 이옥매 씨처럼 모두어린이작은도

서관의 폐관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도서관 한쪽

에 붙여진 종이에 초등학생 혜연 양은 ‘나의 집, 2호’라

고 썼고 윤아는 ‘나의 유일한 쉼의 공간인 나의 쉼터’라

고 썼다. 다른 아이는 ‘힘을 얻는 장소, 공감과 추억의 

장소’라고 썼고 또 다른 아이는 ‘도서관의 재발견’이라

고 했다.

안산 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작은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대체 이전 공간을 물색했다고 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원곡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방

안, 동주민센터의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

지 고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설치 불가 판정이 나왔

다”며 “2021년에 안산시에서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그곳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하에 있는 다문화

작은도서관과 합쳐서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하지만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에서 9년간 수행해 온 다양한 기능을 새로운 도서관이 

수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하고 책을 빌려주는 기능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까

운 곳에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 문화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우

며 지역공동체를 끌고 가는 기능을 모두어린이작은도서

관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의 간접 효

과로 보편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대단히 높았습니다”(김기영 관장)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의 문을 열고 다시 다문화특구

로 들어서니 세상의 번잡함이 무섭게 달려들었다. 기자

는 길을 걸으며 내내 뒤를 돌아봤다.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송하성 기자 

韩国国会在2月26日通过了内容为加

强对“冠状病毒感染症”(croona病毒感染

症)等传染病的防疫及检疫网络的《冠状三

法》。

“科罗纳三法”是指“感染病预防法修

订案”、“检疫法修订案”和“医疗法修订案”

等与科罗纳相关的三种法律。

国会各政党已经达成在2月临时国会

上通过《科罗纳法案》的共识，因此在国会

全体会议上也顺利通过。

随着该法律修改案得以通过，最近在

国内引发争议的31号科罗纳确诊者将受到

处罚。 

该患者在大邱一家医院两次对其进行

劝说检查，都拒绝接受，并出院。结果，该

患者继续在教会等外部活动，而在大邱庆

北地区，与该患者相关的多数患者都被确

诊。

《科罗纳3法》规定，如果是第31号患

者，就可以强制进行检查和隔离、治疗。修

订案的内容包括:“对可能流行传染病或停

留、经由传染病地区的人，可以采取自我隔

离、确认症状、调查及诊治等措施。”

因为即使保健当局制定好传染病对

策，如果患者不积极配合，防疫网也很容易

被突破。如果拒绝采取上述措施，将处以“1

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另外，如果第一级传染病的流行，导致

医药品等物价急剧上涨或供给不足，那么

在保健福利部长官公开发表期间，将禁止

口罩和手部消毒剂等物品向國出外口。

《检疫法》修订案规定，在流行传染病

或可能流行的地区，福利部长官可以向法

务部长官要求禁止或停止经由该地区入境

的人入境。 此前，《科罗纳三法》曾于去年

12月被提交到国会，但一直没有被通过，最

近，随着“科罗纳19”患者大幅增加，各政党

于2月举行临时国会，就处理“科罗纳三法”

达成了协议。

传染病预防法修订案的实行也是速

战速决。一般法案修改后，实行时间为公布

后6个月，但该法的部分条款将在公布后立

即实行。《科罗纳法案》当然也适用于在国

内的所有外国人。 <한글 기사 1면>

科罗纳19疑似者,如果拒绝检查和隔离治疗，将会受到处罚。”

이주민 감염병 정보, 移住民科罗纳信息,国会通过三法修正案检查治疗义务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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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지원과 청년기본소득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문화가족에

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한다. 또한,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챙

겨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안산시의 정책 및 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안산시는 올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

정하고 3월 9월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시청과 외

부 전문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취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청년층 및 시니어, 중장년, 경

력단절여성, 다문화 구직자 등을 대상으

로 진행된다. 

안산시는 ▲구직자 대상 구직기술 및 

직업 역량 강화 등 기본교육 ▲청년층 

대상 6시그마 입문과정 ▲경력단절여성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시니어 대

상 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중장년 대상 

소형 지게차 자격증 취득과정 등 계층

에게 맞는 직무 교육과 미래설계를 위한 

취업특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

행할 예정이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방문접수로 진행되

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계층별 프로그램 

한 회기당 20명씩을 선발 위탁해 총 12

회로 나눠 진행된다. 다만, 소형 지게차 

자격증 취득과정은 10명이다. 

참가자에게는 교육비와 교재가 무료

로 제공되며, 교육 수료 후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자세한 취업

지원프로그램 일정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ansan.go.kr) 공지사항 또는 안산

시 일자리센터(031-481-2277, 2880)로 문

의하면 된다.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

득의 올해 1분기 접수를 오는 3월 2일부

터 4월 1일까지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

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

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에

서 1996년 1월 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

으로,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4월 1

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

이트 ‘잡아봐(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수령자(1995년 1월 2일~1995

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중 ‘자동신청 사

전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 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

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

는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1분기 신규대상자(1995년 10월 2일

~1996년 1월 1일 사이 출생) 또는 자동신

청 미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

급은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

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이

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093)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받은 안산화폐 다온은 안산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

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

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김영의 기자

Gia đình đa văn hóa hiện tạ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loại hình visa nào?
다문화가족은 한국에서 어떤 체류자격으로 

거주할까, 국제결혼의 성립요건과 결혼이민

비자의 내용, 상속 궁금증에 대해

(Câu hỏi 1) Tô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theo luật 
của nước tôi thì tôi sẽ phải đăng 
kí kết hôn tại nước của mình, vậy 
tôi có phải đăng kí kết hôn tại Hàn 
quốc nữa hay không?

(Trả lời 1) Trong kết hôn quốc tế, 
những điều kiện về đủ tuổi kết hôn 
hay hiệu lực của hôn nhân sẽ do 
luật pháp của hai nước quyết định. 
Đăng kí kết hôn là hình thức hợp 
pháp hóa hôn nhân của hai người, 
sẽ được theo luật pháp tại quốc gia 
của chính bản thân mình. Nhưng 
khi hôn nhâ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có nghĩa là người nước ngoà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đương nhiên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phải 
đăng kí kết hôn tại quốc gia của 
chính bản thân mình thì hôn nhân 
đó mới có hiệu lực và người vợ hay 
chồng của mình mới có thể có tên 
hợp pháp trên toàn bộ giấy tờ về 
hộ tịch hộ khẩu của chồng hay vợ 
người Hàn quốc của mình.

(Câu hỏi 2) Người kết hôn thì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bởi visa gì?

(Trả lời 2) Kh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sẽ có 
quyền hạn công dân của vợ hay 
chồ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người kết 
hôn đó sẽ nhận được một loại 
visa mang tên Visa kết hôn(F-6) 
và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ếu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định cư dưới một loại visa 
nào đó tại Hàn quốc và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ó cũng được đổi visa cư trú 
của mình sang visa kết hôn(F-6). 

Người vợ hay ch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như không có trách 
nhiệm trong việc ly hôn mà hai vợ 
chồng bắt buộc phải ly hôn thì vợ 
hoặc chồng vẫn có thể nhận được 
visa F-6. Nếu giữa hai vợ chồng có 
con nhỏ thì các bạn cũng sẽ được 
nhận và duy trì visa kết hôn F-6 
này.

Visa kết hôn(F-6) mang ý nghĩa 
là vợ hoặc chồng của quốc dân 
Hàn quốc do đó không bị hạn chế 
về việc đi làm thêm, khi duy trì visa 
kết hôn(F-6) của mình từ 2 năm 
trở lên thì các bạn có thể đăng kí 
xin quyền đĩnh cư vĩnh viễn(F-5).

(Câu hỏi 3) Chồng tôi mất do tai 
nạn giao thông, mẹ và chị chồng 
tôi đã lấy hết tài sản của chồng mà 
không cho tôi bất cứ thứ gì cả. Tô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thừa kế về tài 
sản của chồng tôi hay không?

(Trả lời 3) Nếu người vợ hoặc 
chồ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ử vong thì người chồng hoặc vợ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người tử 
vong đó vẫn có thể nhận được 
thừa kế tài sản mà họ để lại theo 
luật pháp Hàn quốc. Nếu người tử 
vong đó có con cái hoặc vẫn còn 
cha mẹ thì hai đối tượng đó sẽ 
được thừa kế với số tài sản phân 
chia là như nhau. Nếu như không 
có hai đối tượng đó thì bạn sẽ trở 
thành người thừa kế duy nhất. 
Trong bất cứ trường hợp nào đi 
nữa thì người vợ hoặc chồng của 
người tử vong đều là người được 
thừa kế nên bạn hãy tìm đến các 
đơn vị tư vấn về luật để tố tụng và 
lấy lại công bằng về cho mình.
<한국어 37면> 

                     강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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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신체 수발 건강 지원 등 제공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

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저

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

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

활안정을 돕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 가운데, ▲

장애인(1~3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활용)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

손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

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등이다.

서비스는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월 24시간, 월 27

시간, 월 40시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대상자만 해당)의 이용시간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 및 이용시간에 따라 월 납

입금 기준으로 면제 혹은 최대 2만3천490원으로 산

정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

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10일 이내

에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

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위기가정 아동 후원 사업 뜻모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며 여학생용품 키트 30개를 기

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1991년 대한민

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로 국

내의 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국제구호개발, 해

외 자원봉사, 대북지원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 해외 

38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

는 이경숙 안산시 여성가족과장, 방성철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총괄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돕는 일에 기관 간 한 뜻으로 협조하기

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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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再生、信用回復、不法取り

立てでお悩みならば、京畿道庶民

金融福祉支援センターを利用しましょう

多文化家族の中で金錢的な困難

の中にあり、借金に苦しんでい

る人はいませんか？ひとりで借

金問題を解決できなければ、京

畿道庶民金融福祉支援センター

に問い合わせて下さい。京畿道

は京畿道民の金融問題を效果的

に解決するために、京畿道庶民

金融福祉支援センターを運營し

ています。どんな支援を受けら

れるのか調べてみましょう。

京畿道庶民金融福祉支援センタ

ーとは何ですか?

庶民金融福祉支援センターは

道民の金融問題を解決するため

に、金融福祉、家庭財務と関連

するカウンセリングサービスを

提供する機關です。また京畿道

と自治体、政府で實施している

福祉サービスの連繫を通じて、

道民の經濟的自立と再生を支援

する庶民金融セーフティネット

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設立され

た機關です。

どんな支援を受けられますか?

京畿道庶民金融福祉支援センタ

ーでは次のような支援を受けら

れます。◆債務調整-信用回復、

個人再生、破産などの債務調整

カウンセリング、支援 ◆財務カ

ウンセリング、金融敎育-家計財

務改善のための財務カウンセリ

ング提供 ◆債務者支援-貸し金

業不法取り立て対応に関するカ

ウンセリングを提供し、債務者

代理人支援 ◆福祉就業連繫-福

祉支援を提供、就業も斡旋

債務調整とは借金を債務者が

耐えうる水準に調整することを

指し、個人再生とは3~5年にわた

って一定の金額を債權者に返し

残りの借金を帳消しにすること

です。、破産は債務者が借金を

返す能力がないときにすべての

借金をなくす制度です。個人再

生と破産は裁判所の判決を受け

なければなりません。  

實際に2019年基準で、9,612人

の道民が計13,687件のカウンセ

リングを受けました。また個人

破産465件、個人再生66件、信用

回復164件など、計695件(1,419億

ウォン)に対する債務調整の支援

を受けました。

 

支援を受けるためにはどうす

ればいいですか?

京畿道民ならば誰でもカウン

セリングを受けられます。カウ

ンセリング申請方法は次の通り

です。オンラインで京畿道庶民

金融福祉支援センターホームペ

ージを通じてカウンセリングを

受けたり、訪問カウンセリング

を豫約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

た京畿道コールセンターと庶民

金融福祉支援センターを通じて

電話相談、訪問カウンセリング

豫約が可能です。☎京畿道コー

ルセンター 031-120 ☎庶民金融

福祉支援センター 1899-6014

資料京畿道議會

해양아카데미, 초중고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족도 알면 도움 되는 교육정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문화가족에

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한다. 또한,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챙

겨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안산시의 정책 및 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 가정 초중고 교육비

안산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초. 중. 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

소득 가정 학생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

용(PC, 인터넷 등) 등을 지원 및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수급 

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

권 지원대상은 올해부터 중위소득 66% 

이내 가구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 신청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학

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안산

시에서 실시하는 확인조사만으로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급여를 같이 신

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초. 중. 고학생 교육

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위해 임

시인력을 채용하고 13개 동행정복지센터

에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했다”라며 “시

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걱정

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안산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대부도 탄

도항 및 안산천 일대에서 시민들이 세일

링 요트, 래프팅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체

험할 수 있는 ‘안산 해양아카데미’를 운

영한다. 

안산 해양아카데미는 해양여건이 우수

한 대부도 탄도항에서 세일링 요트 체험 

등 시민들이 쉽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체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난

해 4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수도권을 대

표하는 해양레저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이용기회 확대

를 위해 시내와의 접근이 쉬운 안산천 

일대에서 주말을 이용해 딩기요트, 래프

팅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로 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

가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시

화호 뱃길 조성사업의 시범운영도 예정

돼 있다”라며 “안산천과 시화호를 연계

해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육성 발전시

켜 안산시가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해

양관광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올해 해양아카데미 프로그램은 ‘2020

년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무료로 운영

되며, 체험접수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http://www.ansanyacht.

com) 및 안산시요트협회(070-4110-1166)

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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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등록외국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통합안내북 <세대이음_생애주기 공감-Up>을(이하 세

대-공감) 번역해 제공한다.

시흥시 전체인구의 11% 이상인 등록외국인이(국내 거

소자 포함) 지역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도 대다수가 한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관련 기관으로부

터 서비스 내용을 전달받아 인지하는 등 등록외국인만

을 위한 안내체계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시흥시는 <세대-공감>을 아시아권의 3개 언어로 

번역해 3월 중 시흥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건

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세대-공감>은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 7개 분야로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민원접점기

관에 배부한 안내서로, 임신. 출산, 영유아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취사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시흥건가다가 주 이용고객 국적을 기준으로 

중국(31.8%), 베트남(23.2%), 필리핀(6.3%) 3개 언어로 

번역된다. 

시흥건가다가 내 한국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결혼이민

자들로 구성된 서포터즈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정을 

주 대상으로 ‘임신.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 3개 분야

로 선별 제작해 시흥시 거주 외국인들의 정보 부족 현

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다문화가정 및 등록외

국인이 스스로를 시흥시민의 일원으로 느끼고 시민으로

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

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세대이음, 생애주기 공감-UP’ 3개 언어 지원

시흥건가다가와 시흥외복 홈페이지 게재, 정보 제공

아이돌봄사업 아동학대 예방

시흥건가다가, 예방사업 강화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최근 2020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

다. 

대책 강화방안으로 ▲2월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

사를 채용하여 아동학대 의심가정을 사례관리하며  

▲아이돌보미 활동 상시 현장 모니터링 실시 ▲아

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실시 ▲아이돌보미 대

상 정서치유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의 부

모(보호자)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대해 일대일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실시간 예약 및 대기자 정보는 여성

가족부에서 2020년 지난달부터 새로 구축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의 육아 지원을 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도

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Trong số các bạn đang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đã có bạn nào gặp khó khăn trong vấn đề kinh tế mà 
phải vay tiền không ạ? Nếu các bạn gặp phải các 
vấn đề khó khăn trong tài chính, đừng nên chịu đựng 
một mình mà hãy tìm đến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tỉnh Gyeonggi để 
được tư vấn hỗ trợ. Tỉnh Gyeonggi nhằm mục đích hỗ 
trợ một cách hiệu quả nhất về vấn đề tín dụng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ản tỉnh nên đã tiến hành 
điều hành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tỉnh Gyeonggi. Hãy cùng chúng tôi 
tìm hiểu về những nội dung hỗ trợ của Trung tâm nhé.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tỉnh Gyeonggi là trung tâm như thế nào?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được điều hành với mục đích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tín dụng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Ngoài ra Trung tâm còn có thể hỗ trợ trong 
việc liên hệ giữa người dân đến với dịch vụ hỗ trợ về 
phúc lợi do các cơ quan đoàn thể hay chính phủ đang 
điều hành giúp người dân trong địa bản tỉnh từng bước 
ổn định kinh tế.

Trung tâm sẽ hỗ trợ các vấn đề gì?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tỉnh Gyeonggi sẽ hỗ trợ các bạn với những 
nội dung như sau. ◆Hỗ trợ tư vấn về điều chỉnh số nợ-
hồi phục tín dụng, hồi sinh tín dụng cá nhân, phá sản, 
vv ◆Các buổi giáo dục về tín dụng-hỗ trợ tái cấu tạo 
tín dụng dành cho từng cá nhân cụ thể ◆Hỗ trợ người 
đang vay nợ-hỗ trợ tư vấn đề cách ứng phó với những 
công ty cho vay tín dụng đen hay hỗ trợ là người bảo 
lãnh của người đang vay nợ ◆Liên kết hỗ trợ việc làm – 
Giới thiệu việc là và hỗ trợ những ưu đãi trong vấn đề 
phúc lợi, vv

Điều chỉnh số tiền vay mang ý nghĩa điều chỉnh số 
tiền vay mà người vay có thể cáng đáng là trả được, 
hồi sinh tín dụng cá nhân có nghĩa là người vay tiền sẽ 
phải trả cho bên đã cho mình vay tiền với số tiền nhất 
định nào đó trong vòng từ 3 đến 5 năm, số tiền còn 
lại sẽ được thanh lý mà người vay sẽ không phải trả 
số tiền đó cho người đã cho vay tiền nữa, phá sản khi 
người vay tiền thực sự không đủ năng lực để có thể trả 
số tiền mà mình đã từng vay, tất cả số tiền đó sẽ được 
nhà nước thanh lý hoàn toàn. Hai chế độ là hồi sinh tín 

dụng cá nhân hay phá sản là các chế độ mà người vay 
bắt buộc phải nhận được phán quyết của toàn án thì 
mới có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Tính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của năm 2019 vừa qua, 
có đến 9,612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đã nhận 
được tổng số vụ tư vấn là 13,687 vụ. Ngoài ra, phá sản 
cá nhân có đến 465 vụ, hồi sinh tín dụng cá nhân có 
đến 66 vụ và hồi phục tín dụng có đến 164 vụ, vv tổng 
số là 695 vụ(1,419 triệu won).

 Làm thế nào mớ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giúp đỡ từ 
trung tâm?

Nếu bạn là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Gyeonggi 
thì bạn hoàn toàn có thể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từ 
trung tâm. Cách thức đăng kí như sau. Các bạn có thể 
đăng kí online tại trang chủ của Trung tâm hoặc có thể 
hẹn lịch đến trung tâm để được tư vấn trực tiếp. Ngoài 
ra các bạn cũng có thể liên lạc với đường dây nóng 
của tỉnh Gyeonggi và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theo số  điện thoại ☎ 031-
120 đường dây nóng của tỉnh và ☎ 1899-6014 là tổng 
đài của Trung tâm <한글 기사 36면>

Thông tin: Tỉnh Gyeonggi

Hãy tìm đến sự giúp đỡ của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tài chính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tỉnh 

Gyeonggi khi bạn đang gặp nhưng lo lắng về hồi phục tính dụng, hồi sinh tín dụng cá nhân, v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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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

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

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사, 지방공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 특별공급

한다. 다자녀인 다문화가족이 주택특별

공급을 받는다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서

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 주택특별공급은 집을 사두

기만 하면 짧은 기간에 집값이 크게 오

르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

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소득

이 낮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

다. 4~5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409만 

2800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 보다 훨

씬 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로써 다문화가족이 노려볼만 하다.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나 재산이 2억2800

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가 2522만원 이

상이면 입주할 수 없다.

3.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싼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

자녀가구에게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등을 최대 2억4천만

까지 연 2~3.15%의 금리로 빌려준다.

4.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서 자녀를 출산하면 일정 금액의 출산축

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

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

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

의하면 된다.

5.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해서 등록하는 자동

차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일반 승용차는 140만원 이내 면제, 정

원 7~10명인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

하인 화물자동차는 1대 한해서 전액면제 

한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1년 이내

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금액

을 다시 내야 한다. <베트남어 41면, 일본

어 21면>

이지은 기자

한국에서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 우선공급,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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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каком статусе проживания живут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в Корее?

Установл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бракам, содер
жанию виз иммиграции в браке и  по вопросам наследования

 (Вопрос 1) Если я иностранец и она или он кореец, чтобы в
ступить в брак, будет 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в Корее , так же  е
сли мой бра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
ством моей страны?

 (Ответ 1)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браке требования к содержани
ю, такие как брачный возраст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должны соот
ветствова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ран, а фор
мальный способ уведомления о браке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
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в котором происходит брак, или зако
нодательством любой из сторон. Однако да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 и иностранцы завершили свой брак в дру
гой стране, они должны подать отчет о бра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жданск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чтобы их брак был вн
есен в реестр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Вопрос 2) Какой статус получают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в К
орее?

 (Ответ2) Когда иностранец вступает в брак с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и, он или она будет иметь статус супруга гражданина. Ес
ли иностранец вступает в брак с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и из друго
й страны, он или она въезжает в страну с визой (f-6). Если ино
странец состоит в браке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ином в Корее, он 
или она може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измен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
вания в Корее на статус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брака (f-6). Многон
ациональные семь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изу f-6, даже если они ра
зведены с корейцами,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е несут за это ответств
енность.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f-6) - это иностранцы, состоящие в бр
аке с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также Если вы остаетесь в Корее бо
лее двух лет в качестве иммигранта в браке (f-6), вы можете п
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изменение статуса постоянного жителя (f-
5).

 (Вопрос 3) Мой муж погиб в автомобильной аварии, но мои 
свекровь и золовка забрали все его  имущество и ничего не д
али мне.

Могу ли я наследовать собственность моего мужа?
 (Ответ 3)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упруга, являющегося граждани

ном Кореи, переживший супруг (иностранец)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имущественное наследств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жданским зак
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Если у умершего супруга есть непоср
едственные потомки (дети)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потомки (род
ители), он или она является совместным наследником того же 
ранга, что и наследник.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аш супруг (а) всегда 
становится наследником, поэтому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иск в суд 
в суде. <한글 기사 37면>                                 사르비노즈 기자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 인기

다문화가족도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시흥시에 사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소액

결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를 사용해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해 2월 출

시한 전국 최초 모바일 지역화폐가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흥시에 따르면 모바일 지역화폐 ‘시

루’는 출시 1년 만에 유통량, 사용자 수, 

가맹점 사용률, 소비자만족도 등 모든 지

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흥화폐 모바일 시루는 지난 1년간 

총 370억 원이 판매되었다. 상품권형과 

같이 판매되는 모바일 시루는 전체 판매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 사용 편의성을 

입증하며 시흥시 지역화폐 활성화를 견

인하고 있다.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1%에 해당하는 

5만7천명이 모바일 시루를 사용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결제 건수도 87만 건에 

이른다. 구매 후 사용한 결제액은 269억

원으로 구매액의 80%가 소비됐다. 

가맹점은 6,156개로 모든 시루 가맹점

에서 모바일 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이라도 모바일 시루로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4%인 5,787곳

으로 가맹점당 평균 141건, 480만원의 결

제가 이뤄졌다. 

사용자, 가맹점, 결제액, 결제 건수 등 

모든 지표가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현재 하루평균 5,500

건, 2억 원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 대상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척도 기준 평균 4.37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 이유로는 단연 ‘간편함’이 

손꼽혔다. 실제로 시흥지역 맘카페 등 인

터넷 커뮤니티에서고 ‘지갑 없이도 외출

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

제, 어디서든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 사

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생소한 모바일 간

편결제 방식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지만 150여 회에 이르는 ‘찾아가는 시

흥화폐 설명회’와 가맹점마다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루 서포터즈’ 운영 

등 이용자 중심의 홍보로 단기간 내 정

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이처럼 미래 결제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의 

지역화폐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70여 차례 벤

치마킹 방문을 받는 등 ‘모바일 지역화폐 

운영 선도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의 기자

'한부모 가족'인 다문화가족 신청~

입학금 및 양육부담 덜 양육비 및 서비스

시흥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

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

동양육비(급여) 및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아동양육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 중

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

만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한,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

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법률 복지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

리, 기타법률 사무 지원)를 통해 법적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

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

(최대 60일) 이내 결정 여부를 통지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흥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 지원 안내 등을 실시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문

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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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ác bệnh nhân nghi ngờ bị 
nhiễm virus Corona nếu từ chối 
kiểm tra, điều trị và cách ly sẽ 
có thể bị phạt”.

 ‘Corona19(Triệu chứng nhiễm virus Corona 
chủng mới)’ đang ngày càng bùng phát và lan 
nhanh với tốc độ chóng mặt. Nhằm mục đích ngăn 
chặn cũng như đẩyy lùi dịch bệnh, ngày 26 tháng 2 
vừa qua tại Quốc hội đã ban bố ‘3 bộ luật liên quan 
đến chủng virus Corona’ này. 

‘3 bộ luật liên quan đến chủng virus Corona’ 
được ban bố với 3 nội dung chính đó là ‘phương án 
phòng ngừa nhiễm virus’, ‘phương án kiểm dịch’ và 
cuối cùng đó là ‘luật y tế liên quan đến virus’. 

Các chính đảng thuộc Quốc hội cũng đã sớm 
hình thành sự đồng ý về việc ban bố bộ luật này tại 
kì họp Quốc hội dự bị được tiến hành vào tháng 2 
do đó bộ luật đã được thông qua một cách dễ dàng 
tại kì họp Quốc hội chính.

Theo những nội dung được thông qua của bộ 
luật, người nhiễm virus số 31 tại Hàn quốc sẽ phải 
chịu hình thức bị phạt. Bệnh nhân này mặc dù đã 
được nhân viên y tế yêu cầu kiểm tra có nhiễm 
virsu hay không nhưng cả hai lần bệnh nhân này 
đều từ chối và đã xuất viện. Kết quả là sau khi 
xuất viện bệnh nhân có những hoạt động xã hội 
như đến nhà thờ và một số các hoạt động khác tại 
thành phố Daegu tỉnh Gyeongbuk đã gây ra một số 
đông những người dân khác bị nhiễm bệnh từ bệnh 
nhân này.

Theo bộ luật mới được ban hành, nếu xảy ra các 
trường hợp như bệnh nhân số 31 này thì các cơ sở 
y tế có quyền bắt buộc bệnh nhân phải kiểm tra, 
cách ly và điều trị. Nội dung có viết rằng ‘phải có 
các biện pháp để kiểm tra, cách ly và điều trị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riệu chứng nghi ngờ nhiêm virus 
đang sinh sống tại khu vực tâm dịch hay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đi qua các khu vực đó’.

Bộ y tế cho biết mặc dù nhà nước có những 
chính sách quyết liệt nhằm ngăn chặn sự bùng 
phát và lây lan của dịch nhưng nếu không có sự 
hợp tác của người dân thì mạng lưới phòng chống 
đó hoàn toàn không có tác dụng. Do đó nếu người 
dân từ chối hợp tác đối với các biện pháp mà chính 
phủ đưa ra có thể sẽ bị phạt.

Ngoài ra đây là loại hình bệnh dịch mang tính 
báo động khẩn cấp, các loại thuốc điều trị cũng như 
giá cả của các loại hàng hóa sẽ có thể tăng cao và 
bị thiếu hụt trong khoản cu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này tuyệt đối không được xuất khẩu các loại khẩu 
trang hay nước khử trùng y tế ra nước ngoài trong 
khoảng thời gian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mà bộ 
trưởng bộ y tế yêu cầu.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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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문화가족 및 

시흥시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

다. 시흥시의 사업들은 미리 챙겨두어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항상 꼼꼼하

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3월 1일부터 시흥시민 누구나 각종 자

연재난, 사회재난 피해를 본 경우 보장항

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흥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

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하면, 해당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난, 사

회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민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

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후유장애, 대

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강

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살 이하) 화상수술, 온열질환, 

물놀이 사고사망,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

해의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

동 해지된다. 시흥시민이 보장항목에 해

당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

게 되면 시흥시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금을 청구하면 된다. 

앞서 시흥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수도관 개량 지원

시흥시는 2020년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공용배관 포함)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공용배관 포

함) 개량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지나간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 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

용가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시

행됐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

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

재로 시공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

가구,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옥내

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

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

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 

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신청 접수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

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

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

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

시청 상수도과 수질관리팀(031-310-6134)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 다문화가족에게도 필요한 생활정보 들여다보기’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등 실시

1. 子どもが多い世帶の住宅特別供給

未成年者の子どもが3人以上(妊娠中含む)の無住

宅世帶構成員は、一回に限り1世帶1住宅の基準で

住宅の特別供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住宅公社、地方公

社が85平米以下の住宅を建設、供給する場合、該當

世帶の月平均所得が前年度都市勤勞者世帶当りの

月平均所得(妊娠中を含む世帶員數が 4人以上の

世帶は世帶員數別世帶当り月平均所得)の120%以

下ならば、特別供給を行う。子どもが多い多文化家族

が住宅特別供給を受けるならば、家の価格が大幅に

上がったソウルを中心とする首都圈地域をお薦めす

る。住宅特別供給は家を購入後、短期間で家の価格

が上がる場合にのみ有用だ。不動産景氣が良くない

時、住宅特別供給制度はあまり大きな意味をなさな

い。  

2. 國民賃貸住宅優先供給

未成年者の子ども3人以上(妊娠中を含む)の無住

宅世帶構成員で、國民賃貸住宅入居資格を満たす

者(所得が低い場合)は、國民賃貸住宅を1世帶1住

宅の基準で優先供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4~5人世

帶は月平均所得が409萬2800ウォン以下の場合、申

請可能だ。 

國民賃貸住宅は周邊アパートよりはるかに安い賃

貸料で入居できるアパートで、多文化家族にお薦め

する。30年間居住できるが、財産が2億2800萬ウォン

以上、自動車が2522萬ウォン以上の場合は入居不

可能。

3. 住宅購入資金、傳月世資金低利貸出

政府は勤勞者·庶民の住居安定のために、住宅購

入資金、住宅購入中途金、傳月世資金などを低利(安

い利子)で貸出しており、特に子どもが2人以上の世帶

には優待支援を行っている。▲マイホーム準備貸出 

▲住居安定資金 ▲心張り棒（버팀목）傳世資金など

を最大2億4千萬まで、 年2~3.15%の金利で貸し出す。

4. 出産祝賀金支援とは?

ほとんどの地方自治團體は出産に必要な費用を

支援しており、出産を獎勵するために一定金額の出

産祝賀金を支給する出産祝賀金制度を施行してい

る。出産祝賀金制度は地域ごとに實施状況、支援內

容、申請方法、申請期間などに差があるため、詳しい

內容は居住する地域の市郡區廳に問い合わせるこ

と。

5. 自動車取得稅輕減

政府は18歲未滿の子ども3人以上を養育する者

が、養育を目的として2021年12月31日までに購入登

錄した自動車の取得稅を免除する。

一般乘用車は140萬ウォン以內免除、定員7~10人

の乘用車と乘車定員が15人以下の乘合自動車、最

大積載量が1トン以下の貨物自動車は1台に限り全

額免除。

ただ取得稅を減免されている者が、1年以內に自動

車の所有權を移轉すると、その金額を支払わなくて

はならない。 <한글 기사 17면>   아키오 객원기자

多文化家族生活情報、子どもが3人以上、どんな支援があり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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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미동에 ‘THANH 탄 베트남 쌀국수’가 문을 

열었다.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만큼이나 푸짐한 쌀국수 

양은 맛과 함께 이미 맛집으로 소문날 만큼 인근에 잘 

알려져 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식

당의 주인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로도 활동했던 김아

정 씨다. 베트남 이름인 ‘THANH’(탄)을 가게 이름으로 

지었다. 그만큼 베트남 쌀국수와 맛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 와서 쌀국수를 먹는 이들이 힘

들면 언제든 쉬었다 갈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

겠다”는 김아정 사장을 만났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26년 됐어요.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같은 직장을 다녔는데,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소

개해주셨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다정함을 좋게 보셨죠. 

1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당시엔 결혼이민자가 많지 

않아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

지만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94년 4월 한국에 오게 됐

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서포터

즈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입국 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국내 생활 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활동했죠. 다문화가족 서포

터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일본 등 결혼이민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별 수준과 욕구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도 하

고 생활 지원 및 공공기관,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은 어떻게 하시게 됐고,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결혼이민자들에

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소개해주고 한국어교

육, 요리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활

동을 주로 했어요.

자녀가 아플 때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병원을 

못가는 경우는 동행 통역을 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못하

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해하지 못해서 통역 요청도 많았어요. 

임신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남편이 바빠서 병원 

동행을 못 하는 경우 같이 가서 뱃속 아이의 상태, 산

모의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주기도 했지요.”

- 다른 결혼이민자들처럼 아정 씨는 입국 초기를 어

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온 94년 당시에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 없어 한국어를 혼자 배워야 했어요. 남편이 퇴

근하고 오면 한국어를 가르쳐 줬고, 남편이 출근하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웠죠. 

한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6시 내 고향’도 빼놓지 

않고 챙겨 봤어요. (웃음) 한국 음식이 자세히 나왔고,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많이 나왔어요. 한국생

활에 적응을 잘 하려면 한국말과 한국요리를 열심히 배

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님

이 ‘기특하다’고 더 잘해주셨지만, 국적이 다른 사람들

이 가족이 되는 것은 많은 배려가 필요한 일이예요. 한

국과 베트남의 식생활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생

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 여행도 자주 가서 베트

남 음식에 익숙하고, 한국에 베트남 식당도 많아졌지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베트남 음식이 생소해 가족들이 

향신료 냄새에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베트남 친구

들을 자주 만나 고향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격려하

고 의지하며 지냈죠. 그 친구들이, 제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던 힘이였던 것 같아요.”

-아정 씨에게 한국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고, 현재 

어떤 곳이 됐는지 궁금해요.

“한국은 저에게 ‘꿈’이 예요. 과거에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꿈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지금의 나는 13살, 24살의 두 아이를 둔 엄마예요. 큰

아들은 군대도 다녀왔어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 엄마인 저를 자랑스럽

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기 시작했죠. 제 이름으로 된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차리는 것을 꿈꾸었는데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베트남 이름인 

‘THANH’( 탄)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THANT 탄 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아정 씨는 어떤 

공간을 꿈꾸시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내 고향 쌀국수를 맛있

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베트남 이민자들에게는 

힘들면 언제든 쉬었다 갈 수 있는 편안한 친정 같은 곳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식당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친구를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한국생활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요. 또 식

당에는 베트남 식자재(라면, 향신료 등)도 팔고 있어요. 

베트남 동생들이 언제든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해 먹으

며 향수를 달래 수 있도록 만든 코너예요.”

김아정 씨는 인터뷰 끝에 “베트남 쌀국수를 더 맛있

게 먹는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꼭 방문해보라”라며 “나

만의 비법을 알려준다”고 살짝 귀띔했다.   김영의 기자

Tip. ‘THANT 탄 베트남 쌀국수’를 제대로 이용

하는 법 

▶어떻게 찾아가나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36번길 17(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보로 10분)

▶사전 예약 이용하세요

방문 전 전화(010-2226-0894) 주문 후 방문하면 

시간이 절약돼요.

▶어떤 메뉴가 있나요?

쌀국수(7,000원), 갈비밥(8,000원), 분보(8,000원), 

반미(5,000원), 꽃게 쌀국수(8,000원), 분짜(7,000

원), 짜조(5,000원), 연유커피(4,000원), 

▶고수를 먹지 못해요.

사전에 이야기하면 문제없어요. 손 큰 사장님 덕

분에 쌀국수 양은 푸짐해요.

“힘들 때 와서 쌀국수 먹으면 마음 든든해지는 식당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            ‘THANH 탄 베트남 쌀국수’ 김아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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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к
ороне прошла поправку к Акту о Кор
оне 3. 

Закон о Короне 3 был принят Наци
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26 февраля, ч
то еще больше укрепило карантин и 
карантинную сеть по инфекционным 
болезням, таким как Корона 19 (виру
сная инфекция короны). Закон Корон
а 3 относится к трем законам, связан
ным с короной: поправкам к Закону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
еваний, поправкам к Закону о карант
ине и поправкам к медицинскому зак
ону. Каждая парт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рошла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
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ско
льку в феврале она уже сформиров
ала консенсус в отношении принятия 
Акта Корона-3. После того, как эти по
правки будут приняты, за 31-ю спорн
ую проверку короны в Корее будут н
аложены штрафы. Пациент отказалс
я и был выписан даже после того, ка

к его дважды попросили о проведен
ии коронарных тестов в больнице в Т
эгу.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ациент продолжа
л заниматься вне церкви и другими в
ида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 районе Тэгу
-Кёнбук произош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
тв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пациентов, свя
занные  с этим же пациентом.

В будущем метод Корона 3 будет о
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скрининга, каранти
на и лечения у 31 пациента.

Поправка включала «они могут пр
инимать такие меры, как самодостат
очность или изоляция учреждения, п
роверка симптомов,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обследование для тех, кто обеспо
коен эпидемией или кто остался или 
прошел через зараженный участок з
аболевания».

Даже если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
я принимают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ы по 
борьбе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заболеван
иями, в сеть защиты легко проникнут

ь без ак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аци
ентов.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ажется сде
лать это, оно сможет назначить нака
зание до одного года лишения свобо
ды 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10 милл
ионов вон.

Кроме того, в случае быстрого рос
та цен или нехватки поставок из-за э
пидеми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
й первого класса, экспорт и экспорт т
аких товаров, как маски и дезинфици
рующие средства для рук, могут быт
ь запрещены в течение периода, объ
явленного министром здравоохране
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о карантине поз
воляет министр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сить Г
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запретить и
ли приостановить въезд или выезд в 
район, где инфекционное заболеван
ие может бы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и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

Закон о Короне 3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о так и не был прин
ят,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в Короне 19 на
блю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
е числа пациентов, каждая из сторон 
согласилась провести в феврале вр
еменный парламент для рассмотрен
ия Закона о Короне 3.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должна 
быть быстро введена в действие.

Обычно, когда в законопроект внос
ятся поправки, он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че
рез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опубликов
ания, но некоторые положения этого 
закона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сразу посл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Естественно, закон Корона 3 такж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х иностранц
ев в Корее.
<한글 기사 1면> 

                     사르비노즈 기자

«Подозреваемые, наказания, проверки, сдерживание и отказ в лечении Корона19»

부천시는 다문화가족 및 부천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다. 건

강을 미리 챙길 수 있는 국가암검진을 

비롯해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 잘만 활용하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부천페이 인센티

브까지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다양하다.

#“국가암검진 받고 건강 챙기자”

부천시보건소가 국가암검진 조기 검진 

홍보에 나섰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

는 짝수년도 출생자이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

마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

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

생 고위험군이 대상(연 2회/상. 하반기)이

다. 대장암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50

세 이상이면 매년 분변잠혈검사로 검진

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이 포함되어 만 54세 이상 74세 미만의 

남녀 중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자는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하여 폐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암검진을 통한 암 

진단 시 연간 200~220만 원의 의료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

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32-

625-4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책 속의 길로 떠나는 행복한 달리

기”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304일간 독서

와 마라톤을 접목한 생활 독서 운동 ‘부

천시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한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원하는 코스를 직

접 설정한 후 대출한 도서의 독서기록

일지를 작성하면 책 한쪽마다 거리 2m

로 환산하여 완주하는 책 읽기 경주다. 

코스는 ▲풀코스(42,195m) ▲하프코스

(21,100m) ▲단축코스(10,000m) ▲걷기

코스(5,000m) ▲가족 풀코스(42,195m)다. 

올해는 부천시 첫 도서관 개관 35주년을 

맞아 ▲도서관 개관 35코스(3,500m)를 

신설했다.

완주자에게는 인증서 및 2021년 대출

가능권 수 확대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완주자 및 코스별 최고 기록자에게는 부

천시장 명의의 표창장을 시상한다. 부천

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독서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hon.bc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는 풍수해보험”

부천시가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풍수

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

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

가 발생하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보험료 최대 

92%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로 발생하

는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 보

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

형 상품이 있다. 또한, 부천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은 민간단체에

서 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실상 개인이 내

는 보험료가 없다.

가입은 5개 지정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

해보험) 중 선택해 개별 가입하면 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은 관

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

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역경제, 부천페이로 녹인다”

3월에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부천시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경기침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특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3월에 부천페이 인센티브 구매한도인 

5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5만 원의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자본

이 투입되지 않은 임대상가 등 대규모 점

포 내(부천역 지하상가, 로얄쇼핑, 투나, 

소풍, 세이브존)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약 617개소를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실질

적인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보탬이 되도

록 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활력 있는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부천 알뜰 정보

부천시, 국가암검진·풍수해보험·부천페이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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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공항에 오니 정말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무사히 치료를 받고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해준 한국의 시민단체에 감사합니다. 한국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온 앰폰저 씨(61세, 사진 오른쪽, 귀환하기 

전 공항에 도착한 장면)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모서리에 오른쪽 

발목 윗부분을 심하게 부딪쳤다.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했지만 

미등록 체류자인 그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미등록 체

류 근로자 3명이 자신의 산재 신고로 불이익을 받고 쫓

겨나게 될까봐 회사 측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했다.

이 때부터 앰폰저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

와 몸져누운 앰폰저 씨는 상처가 심해도 며칠 뒤면 나

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염증으로 인한 피부 괴

사가 점차 진행돼 인대가 밖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 

좀 더 있으면 패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

으나 마침 이주민 지원단체인 (사)경기글로벌센터의 송

인선 대표(사진 왼쪽)가 앰폰저 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방문해 치료의 실마리가 열렸다.

그러나 앰폰저 씨는 일단 치료부터 받고 치료비는 나

중에 생각하자는 송 대표의 말을 믿지 않았다. 죽을 수

도 있다는 말에도 공휴일에는 치료비가 비싸니 평일에 

입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앰폰저 씨의 치료는 순탄치 않았다. 부천의 지역병원

은 앰폰저 씨가 지병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 큰 병

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여서 다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졌다. 그곳

에서 앰폰저 씨는 꾸준히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입원치

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비가 걱정이었다.

미등록 외국인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송인선 대표는 ‘동행과 행동’이라는 이주민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치료비 200만원 지원 응답을 받

았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복지사를 만나 자부담 200

만원 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뜻밖에도 일이 순조롭게 풀려 앰폰저 씨는 한국 사회

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앰폰저 씨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 

자신이 가나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

이다.

앰폰저 씨는 주변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니 하루 속히 고

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인선 대

표가 자세한 설명을 했음에도 환자는 막무가내였다. 

어느 날에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다가 

병원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보고 마음을 접었

다.

앰폰저 씨는 친구들이 문병을 오면 고향으로 제발 빨

리 보내달라고 애걸을 했다.

1개월 정도 더 입원해 있다가 괴사된 부위에 새살이 

나오면 이어서 피부 이식을 시도해 볼 수 있었지만 환

자의 막무가내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담당 의사와 논의 끝에 앰폰저 씨는 퇴원을 하

게 됐다. 대신 약 1개월분의 항생제와 소독약품을 받았

다.

지난 2월 18일 입원 48일 만에 퇴원한 앰폰저 씨는 

관할 출입국공항사무소를 거쳐 19일 0시 20분 가나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앰폰저 씨는 시민단체와 병원 측

이 자신의 의료비를 지원했음을 실감했다. “정말로 병

원비를 받지 않았네요. 저는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저한테 엄청난 병원비를 청구할 거라고 생

각했어요.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외국인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송인선 대표는 “먼 나라에서 온 나이가 지긋한 앰폰

저 씨는 오직 가족의 생존을 위해 4년 전 한국행을 택

했다. 비록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렀지만 한국 사

람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 4년간 일했

다”며 “한국 사회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입고 죽

을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 

대열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내국인들이 한

국 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일 하는 

외국인도 결국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이 땅의 이주민 단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일 하며 안정된 한국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산재 입고도 치료 못 받아 죽을 뻔한 외국인주민의 ‘귀환’

지역사회의 도움 믿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다 

为解决因科罗纳冠状病毒所导致的人力短缺问题，将

延长外国劳动者的滞留时间。

法务部21日表示，将与雇佣劳动部和海洋水产部进行

协商，将就业活动期限即将到期的非专业就业(E-9)及船

员就业(E-10)资格持有者在国内的滞留时间最长延长到50

天。 最近，随着因“科罗纳19”而入境的外国劳动者减少，中

小制造企业和渔业领域等部分产业现场出现了人力不足

的担忧。

对此，法务部决定延长在4年10个月的就业活动期限

到期的外国劳动者中，因再就业再次进入国内并得到雇用

许可的这些人的滞留期限。 雇用劳动部和海洋水产部将

分别选出具有E-9和E-10滞留资格的外国人，向法务部进

行通报。持有此证者不必访问地方出入境和外国人政府，

即可延长50天的滞留时间。

与此同时，韩国政府还将采取相关措施，以防止想要

延长滞留时间的外国留学生直接访问出入境和外国人官

署。 为防止“科罗纳19”扩散，将把部分大学允许的团体申

请范围暂时扩大到所有大学。今后将改善相关系统，允许

不需要面对面，可在网上接受延长滞留时间等各种信访。

法务部相关人士表示:“希望通过此次措施缓解产业

现场的困难”，“今后将通过与相关部门等的合作，实施安

全有效的外国留学生滞留管理”。

另外，随着“科罗纳19”扩散，口罩需求增加，价格暴

涨，雇用劳动部从2月25日开始对很难确保口罩的小商工

人、中小制造企业等紧急支援80万个口罩。

口罩支援对象是主要以中国人等外国劳动者工作的

工厂、建设现场、顾客接待较多的服务业、弱势群体为对象

的公共机关。

另外，为了防止港务工作者感染，港口内的海轮、游轮

入港港设有可能与外国人接触的港口和中国的工作场所，

因此，为急需采取防疫措施的国内中小企业、武汉侨民提

供了临时居住地。牙山地区住宿业从业人员也将戴上口罩

<한글 기사 28면>                     왕그나 기자

没有人工作“科罗纳19”将延长外国劳工滞留时间 中小企业为了解决人力难问题. 外国留学

生延长居留期限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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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 심리 정서지원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

인선)에는 올해에도 이민자들에게 도

움을 주려는 지역사회와 단체의 따뜻

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금융 나눔재단, 심리 정서 지

원

이민자 무한돌봄 고충 상담과 함

께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법무부 사

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

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경기글로벌

센터(대표 송인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민자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민자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하나

금융 나눔재단(이사장 함영주) 지원

으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대

상으로 이뤄진다. 개인 심리상담은 

물론 미술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

영으로 각자의 소질과 성품에 따라 

진로지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

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학

부모 상담까지 이어지면서 가족갈등 

문제와 소통에 물꼬를 트게 되어 이

민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됐다.

경기글로벌센터 관계자는 “올해에

는 재정착 난민가정 청소년들과 학부

모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재

정착 난민 가족의 재정착에 대한 어

려움과 향후 정착 생활에 대한 막연

한 불안감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착 난민 카렌족 전문 통.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파우 씨는 

“올해 재정착 난민 학부모 상담 통역

을 하면서 통역자 본인도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도 많았다”라면서 “이러한 프로그램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고”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하나금융 나눔재단으로부터 이민자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운영비는 물

론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 간식비와 

냉난방비 및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복

을 지원받기도 했다.

#소사보건소 부천시청, 소독 마스

크 지원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

인선)는 부천시에서는 가장 많은 이

민자가 이용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

방을 위해 모든 교육은 휴강상태이며 

이민자 고충 상담도 되도록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응대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청 다문화가족팀에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경기글로벌센

터에 지원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소사

보건소에서는 주 1회 3회에 걸쳐 이

민자들이 이용하는 기관 교육실을 비

롯하여 기관 곳곳에 소독제를 살포해 

주었다.

특히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자체적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경인로 큰 대로

변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

다. 

또 홈페이지에는 3개국어로 된 팝

업창 띄우기와 기관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경기글로벌센터 

유튜브방송을 통하여 이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Corona 19’ - Không có người lao động, tăng thời 
gian lưu trú dành cho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ằm giải quyết nạn thiếu hụt nhân lực tại các 
nhà máy xí nghiệp... tự động gia hạn cho du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Nhằm giải quyết nạn thiếu hụt nhân 
lực tại các nhà máy xí nghiệp do Virus 
Corona chủng mới(còn được gọi là 
Corona 19) gây ra,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gia hạn cho người lao độ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Ngày 21 vừa qua Bộ tư pháp cho biết 
Bộ đã bàn bạc hợp tác với Bộ lao động 
và Bộ hàng hải và ngư nghiệp thống 
nhất tiếp tục gia hạn thêm 50 ngày cho 
các loại visa lao động như E-9 và E-10 
đã hết hạn trong thời gian này.

Trong thời gian gần đây do diễn biến 
phức tạp của virus Corona 19 nên 
số lượng lao động tại các nhà máy xí 
nghiệp đã giảm mạnh rất đến rất nhiều 
những vấn đề kéo theo đối với ngành 
công và nông, ngư nghiệp. Theo đó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gia hạn thêm đối 
với các visa lao động đã hết hạn lưu 
trú là 4 năm 10 tháng để họ có thể tái 
nhập cảnh và tái lao động lại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Việc chọn lại các công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do Bộ lao động đảm 
nhận, các loại visa có thể tái nhập cảnh 
là E-9 và E-10, và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phải có trách nhiêm thông báo 
lại cho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về tình 
hình tuyển chọn công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Công nhân được tuyển chọn 
sẽ không phải đến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đăng kí thời gian cư 
trú mà họ sẽ được gia hạn một cách tự 
động trong thời gian tối đa nhất là 50 
ngày. Cùng với đó là việc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đối với du học sinh. Du học 
sinh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trực tiếp đến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đăng kí thời gian lưu trú cũng sẽ được tự 
động gia hạn.

Nhằm mục đích phòng chống sự lây 
lan của Corona19, chỉ một số trường đại 
học được chỉ định đăng kí gia hạn visa 
tập thể cho học sinh sinh viên mới có 
thể đăng kí tập thể đã thay bằng toàn bộ 

các trường đại học đều có thể đăng kí 
gia hạn visa tập thể cho sinh viên. Sau 
này Bộ cũng sẽ tiến hành việc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ưu trú cho du học sinh 
bằng cách đăng kí online mà không phải 
là hình thức trực tiếp đến các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như hiện tại nữa.

Bộ tư pháp cho biết rằng "hy vọng sẽ 
có thể giảm thiểu được đại đa số những 
khó khăn về nhân lực đối với các nhà 
máy xí nghiệp" và "Trong tương lai sẽ 
tiến hành hợp tác giữa các Bộ nhằm tiến 
hành tốt và an toàn nhất việc quản lý lưu 
trú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là các du học sinh".

Mặt khác Bộ lao động cũng sẽ hỗ trợ 
khẩn cấp 800,000 khẩu trang y tế bắt 
đầu từ ngày 25 tháng 2 dành cho các 
nhà máy xí nghiệp loại hình nhỏ, các tiểu 
công thương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thu mua để sử dụng khẩu trang do 
diễn biến tình hình của virsu Corona 
19 ngày càng phức tạp.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khẩu trang y tế 
bao gồm người nước ngoài mang quốc 
tịch Trung quốc v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lao động tại các 
nhà máy xí nghiệp, công trường, ngành 
dịch vụ phải thường xuyên giao tiếp với 
khách hàng, những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cần được bảo vệ trong xã hội, vv

Ngoài ra, nhằm ngăn chặn việc nhiễm 
virus dành cho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ác 
cảng hàng hải, yêu cầu phải có các quy 
trình giữ đúng vệ sinh, khẩu trang y tế, 
nước sát trùng, vv Đây là nơi có khả 
năng tiếp xúc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Trung quốc rất cao do đó các công tác 
phòng ngừa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hật 
nghiêm ngặt, cung cấp chỗ ở tạm thời 
dành cho người dân Trung quốc đến từ 
thành phố Vũ hán, các nhân viên làm 
việc tại các nhà hàng, nhà nghỉ hay 
khách sạn thuộc Inchoen, Chincheon 
hay Asan cũng sẽ được hỗ trợ khẩu 
trang y tế miễn phí, vv
<한글 기사 28면>         강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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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대응 경보가 ‘심각’으

로 격상돼 유관기관과 함께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에 나섰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 임시휴관 조치에 들어갔다.

오산시는 24일 곽상욱 오산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산시 5개 국과 2개 부서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설

명하고 유관기관 협조사항 안내와 기관 의견개진 순으

로 진행했다.

곽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유관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과 오산시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보육 공

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것”

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대학교의 개강 일정에 따라 입국 예

정인 중국 유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선제적인 의사결정

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유관기관 대표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

파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

부와 오산시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관 자체 선

제적 방역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산시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기관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조희련 오산경찰서장,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을 비

롯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68연대 3대대장, 의사회, 약

사회,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한국병원, 공무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센터가 임시휴관 조치에 들어가 이용에 제한이 

있으니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필요시 센터방문이 아닌 전화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유관기관, 코로나19 총력대응 나서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 8일까지 휴관

곽상욱 오산시장, 오색시장

방문 '코로나19 극복' 독려

곽상욱 오산시장이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

려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곽 시장은 오색시장을 곳곳을 살피고 간담

회를 통해 상인들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오산 오색시장은 일평균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

는 오산시 대표 문화 관광형 시장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발길이 줄고 있

다고 시장 상인들은 전했다.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곽상욱 시장은 “위축된 지

역 경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오산시, 유관기관이 함께 위기

를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

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과도한 불안을 떨치고 일상적

인 경제활동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공인협의체’를 구성하고, 소

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소상

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오색전 확대 발행 등 다양

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해

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

(E-10) 자격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

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

로자가 줄면서 중소 제조업체와 어업분야 등 일부 산

업 현장에선 인력 부족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4년10개월의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

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재취업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

해 고용 허가서가 발급된 이들 등의 체류기간을 연장

해주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각 고용노동부가 E-9, 해양수산부

는 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을 선정해 법무부에 통

보한다.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

학생이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

는 조치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허용하

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한시 확대할 방침이

다.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

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

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체

류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

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 등에 2월 25일부터 

마스크 8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

마스크 지원 대상은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일

하고 있는 사업장, 건설현장,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

업, 취약계층 대상 대민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

이다.

또한, 항만 작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외항선, 크

루즈선 입항으로 외국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항만 

사업장과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사업장 내 방역

조치가 시급한 국내 중소기업, 우한 교민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 이천.진천.아산 지역 숙박업 종사자

들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어 24면, 베트남어 27면>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린다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유학생은 방문 안해도 체류연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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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 날씨가 아직도 추워. 아기 잘 크지?

메이 : 어머님.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시어머니 : 밑반찬 몇 가지 좀 만들어 왔어.

매이 : 고마워요. 그런데 힘드시니까 이제 그냥       

       오셔도 돼요. 저 요즘 한국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 교실에서 요리도 

       배워서 잘 해요. 

시어머니 : 내가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라. 

준기 :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많네. 그럼 빨리 밥만 하면 되겠다. 

메이 : 밥을 빨리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 : 지난번에 내가 준 압력밥솥 있지? 그걸로 빨리 하자. 

준기 : 네. 오랜만에 압력밥솥에 한 밥 먹겠어요.

메이 : 저는 압력밥솥을 사용 안 해서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준기 : 내가 가르쳐 줄게. 일단 쌀을 준비해 줘. (15분 후)

메이 : 어머, 밥이 다 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 준기야. 부엌에 있는 것 아니니? 빨리 확인해 봐.

준기 : 잠시 전화받느라 확인을 못 했어요. 정말 밥이 좀 눌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 : 어딜 볼까? 이정도면 괜찮아. 누룽지가 잘 되었네. 숭늉 끓여 먹

           으면 되겠다. 

메이 : 일단 밥을 먼저 뜰까요? 

준기 : 그러자. 밥을 떠서 먹고 누룽지는 끓여서 숭늉으로 먹으면 좋겠네.

메이 : 저는 숭늉은 처음 끓여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누룽지가 없어요.

준기 : 요즘은 밥솥이 좋아져서 누룽지 만드는 코스를 설정하기도 하지. 

메이 : 그럼 반찬 꺼낼게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누룽지’는 ‘밥을 지을 때 솥바닥에 눌어붙은 밥’, ‘숭늉’

은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물을 붓고 한소끔 끓여 만든 물’을 말합니

다. 밥을 할 때 생기는 누룽지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한국의 전통이 담겨 있습

니다. 

밥을 지을 때 솥바닥에 눌어붙은 밥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물을 붓고 한소끔 끓여 만든 음료

 ■ 밥 먹고 숭늉을 마시니까 따뜻해서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네 

 밥을 하다 보면 누룽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기밥솥으로 해서 누룽

지 보기가 힘들지만 가끔 누룽지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남은 밥을 프라이팬

에 살짝 눌려서 누룽지를 만들어 먹거나 숭늉을 끓이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우리나라 차는 뿌리, 곡물과 견과, 과일, 식물 잎 등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활용하여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다양한 도기

와 예법을 갖추어서 한민족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청량음료나 커피보다 전

통차를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여유와 사색을 즐기

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81. 누룽지와 숭늉

대화-부엌에서

해             설 

안진숙

오늘의 표현 - 누룽지와 숭늉

한국문화  - 한국의 전통차

오산시,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 가치 향상시킬 우수 관광기념품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0년 제1회 

오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산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대표하

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

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서다. 공모대상은 오산시 캐릭터(까산이, 

까오, 수달)와 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완

제품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 가능

한 모든 관광기념품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단체, 

법인, 사업체도 가능) 할 수 있다. 

출품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등 신청 서

류를 작성해 오는 3월 27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출품

작을 오산시청 체육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명) 300만원, 금상

(2명) 150만원, 은상(2명) 100만원, 장려

(4명) 5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된

다.

오산시는 입상작을 관광기념품으로 선

정·제작에 활용하고 예산 범위 내 수상작 

생산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

고 또는 오산시 체육관광과 관광팀(031-

8036-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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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조순일)는 파주시 관내 다문화가족

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

라 이들이 직장과 한국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재해, 출입국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등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또 ‘다문화이주민+센터’ 사

업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017

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

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한곳(동일 

공간)에서 일상생활 고충 상담 및 편의 

제공, 한국어와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적응과 사업주의 인력 활용 원활화

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건가다가에서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상담에서 현장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만 사업장내 갈등해결 460건, 

사업장 변경 애로 106건, 일상생활 고충 

상담 75건 등 모두 1064건의 상담을 진

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

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

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이

다”라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사업주

와 외국인노동자 사이의 보다 나은 의사

소통을 지원하지 위해 사업장 내외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방문과 전화를 통

한 통역 지원 뿐 아니라 한국생활의 적

응력을 키워주는 한국어. 문화교육을 운

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관계상 갈등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해 가급적 다문화

이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복

합적인 애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

적인 상담, 교육, 체류허가, 고용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상자별 사각지대를 해

소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파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체류 기

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보험 및 귀국

절차를 안내하며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

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게 각종 고충상담 및 행정 서비스를 제

공한다. 

파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시

간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6시까지며, 서비스 지원 문의는 전화

(031-949-9161)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

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파주건가다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양한 한국생활 문제 해결 지원

‘コロナ19(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

症)’など、感染病に対する防疫、檢疫網

をいっそう強化する內容の‘コロナ3法’

が、2月26日に國會を通過した。 

‘コロナ3法’とは‘感染病豫防法改正

案’と‘檢疫法改正案’、‘醫療法改正案’

など、コロナ關聯の3法を指す。

國會の各政黨は、2月の臨時國會でコ

ロナ3法を通過させるという意思をすで

に同じくしており、國會本會議でも無難

に通過した。

この法改正案通過に伴い、31番コロナ

感染者の場合には處罰を受けることに

なる。 この感染者は大邱の病院で二回

もコロナ檢査をすすめられたにも関わ

らず、これを拒否して退院した。結局この

感染者は敎會などの外部活動を行い、

大邱慶北地域ではこの感染者と関連し

た多数の感染者が發生した。

コロナ3法は今後は31番感染者のよう

なケース、强制的に檢査、隔離、治療を行

うことができる。改正案は‘感染病流行

憂慮があったり、感染病地域に滞在、ま

たは經由した人に自宅、または施設隔

離、症狀確認、調査および診察などの措

置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內容を盛

り込んだ。 保健當局が感染病對策をと

っても感染者の積極的な協力がなけれ

ば、防疫網に簡単に穴があいてしまうか

らだ。このような政府の措置を拒否する

と、‘1年以下懲役または1000萬ウォン以

下の罰金’處分を下せる。

また第1級感染病の流行により醫藥品

など、急激な物價上昇や供給不足が發

生する場合、保健福祉部長官が公表し

た期間、マスクと手の消毒劑などの物品

の國外輸出と搬出を禁止することがで

きる。

檢疫法改正案は感染病が流行したり、

流行する恐れがある地域の場合、その

地域に入國したり經由して入國する人に

対して、福祉部長官が法務部長官に入國

禁止または停止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ようなった。

‘コロナ3法’は昨年の12月國會に上程

されたが通過せず、コロナ19の感染者が

大きく增加すると、各政黨は2月の臨時國

會を開き、‘コロナ3法’を處理することで

合意した。 

感染病豫防法改正案は施行も速戰速

決で行われる。普通は法案が改定され

れば施行時期は公布後 6ヶ月となるが、

この法の一部條項は公布後すぐに施行

することとした。コロナ3法は当然國內に

いるすべての外國人にも適用される。

<한글 기사 1면>    아키오 객원기자

“コロナ19感染疑いがある者、檢査と隔離、治療を拒否すると處罰される”

移住民コロナ情報、國會でコロナ3法改正案通過し、檢査治療義務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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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сли вы беспокоитесь о том, что н
е сможете справиться с задолженнос
тью в одиночку, пожалуйста, свяжите
сь с Центро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Gyeonggi-do. Кёнгидо управляет Цент
ро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
ия Кёнгидо, чтобы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
ть финансовые проблемы граждан Кё
нгидо.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что вы мо
жете получить здесь.

Что такое Центр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
ржки Кёнгидо?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финансового бла
госостояния Содружества - это учреж
д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нсул
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е с фин
ансовым благосостоянием и семейны
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для решения ф
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 граждан. Также э
то учреждение, созданное, чтобы слу
жить сетью финанс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
и для граждан путем поддержки экон
омичес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реабилит
ации граждан путем объединения усл
уг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редост

авляемых Кёнгидо,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
ми власт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ак я могу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Центр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од

ружества Кёнгидо оказывает следую
щую помощь. 

◆Согласование долга - Консультац
ия и поддержка сверки долга, такого к
ак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кредита, личная р
еабилитация и банкротство

◆ Поддержка должников. Предоста
вляе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
вию незаконному сбору кредитов и ок
азанию помощи агентам должников.

◆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 поддерж
ка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и поиск работ
ы

Сверка долгов относится к снижени
ю долга д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должник 
може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Также Индиви
дуальная реабилитация платит креди
тору фиксированную сумму в течение 
трех-пяти лет, чтобы простить осталь
ную часть долга.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ре
абилитация и банкротство должны ре

шаться судом. Фактически, по состоя
нию на 2019 год, 9 612 жителей получ
и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3 687 консул
ьтаций. Кроме того, нам удалось полу
чить поддержку долга в общей сложн
ости в 695 случаях (144,1 млрд. Вон), 
в том числе 465 отдельных банкротст
в, 66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ев реабилитац
ии и 164 случаев взыскания кредитов. 

Что делать если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п
омощь ?

Любой в Кёнгидо может проконсуль
тироваться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Как под
ать заявку на консультацию заключае
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Онлайновый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финансового благосостоя
ния Кёнгидо Вы можете проконсульти
ровать или запланировать посещени
е. Кроме того, через колл-центр Кёнги
до и Народный центр финансовой по
ддержки мо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телефо
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встречи. Кёнгид
о связь центр 031-120 Центр социаль
ной поддержки 1899-6014

Совет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36면>

У вас много долгов и вы состоите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ь
ях, которые испытали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임산부 다문화가족은

파주시 전용특별차량

파주시는 지난 2월 20일 열린 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임산

부 전용 특별교통 차량’ 운영안이 통

과됐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은 임산

부의 통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서비

스로 임산부 전용 용품 등을 구매하

고 차량디자인이 완성되면 올해 상반

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임산부 특별교통차량을 이용을 원

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임신진단서를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80-

699-6199, fax 031-948-6199)로 접수

하면 된다. 파주시는 또 교통약자 이

동편의 도움을 위한 바우처택시 19대

를 도입.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36대와 함께 총 

55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지역사

회로 전파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버스와 

택시,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운수업체에 손세정제와 살균소독제를 

수시로 배부하고 마스크, 장갑 착용을 

계도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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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

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군포시 모든 산하시설들

이 2월 21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휴관에 들어갔

다.

군포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다시 휴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휴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재휴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실내체육시설, 복지관(5개

소), 경로당, 청소년·평생학습기관, 수리산상상마을에 위

치한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군포시의 

모든 산하시설이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언어

발달 프로그램, 통번역사업 등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다가온과 육아나눔터도 운영을 중단했

다. 가족사랑의날과 부모교육 등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

던 프로그램도 연기됐다. 다만 아이돌봄사업의 연계만 

가능하다.

군포시는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했다.

앞서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위험상황이 진

정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아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하시설 휴관을 해제하고 2월 17일부터 정상운영을 재

개했으나, 최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다시 휴관조치를 취한 것이다.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군포시내 경유가 확인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산하시설들

에 대해 휴관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

이 커지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산하시설 재

휴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시의 모든 역량

을 동원해 예방과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시

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의 조치에 협조해달

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확진자와 자가격리

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정보는 군포시보건소 홈페이지(www.

gunpo.go.kr/health/index.do)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

나 군포시보건소(031-389-4940~495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군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혼신의 노력

군포건가다가 등 산하시설 모두 운영 중단해

군포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요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 지급

군포시는 3월 2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

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

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 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

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

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20대 중반으로 접

어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

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포시 관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

390-05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군포시의 대표적 평생학습 강좌인 군포시민대학에 야

간 및 방학 특별 강의가 신설됐다.

군포시는 올해 3월 개강, 연말까지 매월 개최될 ‘2020 

군포시민대학’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줬다고 19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강좌 취지에 맞게,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직

장인이나 학생 등을 위해 5월과 10월 강의는 오후 7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8차

례의 정규 강의와 별도로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방학 및 주말 특강을 개최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

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엄경화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군포시민대학

은 열린 교육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평생

학습 강좌”라며 “여론을 수렴해 올해 운영 방식에 일부 

변화를 꾀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수 시인이 문을 열고(3월 11일), 최배근 교수가 

마무리(12월 9일)할 ‘2020 군포시민대학’의 수강을 희

망하는 시민은 내달 6일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www.

gunpo.go.kr→시민참여→인터넷접수)를 이용해 신청하

면 된다.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시청 4층 청소년청

년정책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더 자세한 강의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열린시정→군포알리미→새소식)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군포시는 평생학습 다양성 확대를 위해 매회 시

민대학 강의 시작 전 동아리 공연 시간을 마련한다. 공

연이 가능한 동아리에는 재능을 뽐낼 기회를, 시민대학 

참여 수강생에게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감상의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송하성 기자 

군포, 2020 시민대학 3월부터 11강 운영

직장인 다문화가족도 이용해요, 방학 주말 특강도!

군포시 보건소, 일반 업무 

중단, 코로나 예방에만 총력

군포시가 2월 24일부터 군포시보건소와 산본보건

지소가 코로나19의 방역 업무 강화를 위해 일반 업

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

각’으로 격상하고,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교인 등으

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예방

에 총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편 안양시 거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지역 내 인터넷방을 경유함에 따

라 현장을 즉각 방역 후 출입 차단 완료하고, 접촉

자를 자가격리하는 동시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당초 군포시 내 경유지가 PC방으로 잘못 알려져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해당 

확진자가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22:00~03:20)에 

홀로 1인 인터넷방을 이용해 피해가 최소화됐다.

그럼에도 군포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선제

적으로 시행한 산하 시설 휴관에 이어 방역 업무 확

대 강화를 결정한 것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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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고민인 다문화가족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해요

다문화가족 가운데 금전적인 어려

움을 겪다가 많은 빚을 진 분이 있나

요? 혼자서는 빚 문제를 감당하지 못

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경기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해 보

세요.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금융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리기 위해 경

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무

엇인가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도민의 금

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안정망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

니다. ◆채무조정-신용회복, 개인회

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재무상담 금융교육-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

공 ◆채무자 지원-대부업체 불법추

심 대응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채

무자 대리인 지원 ◆복지 취업연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며 취업도 알선함

채무조정은 빚을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

며 개인회생은 3~5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으면 나머지 빚

을 탕감해 주는 것이며 파산은 채무

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모든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과 파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

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9,612명

의 도민들이 총 13,687건의 상담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개인 파산 465

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 

등 총 695건(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

을 수 있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

해 상담을 하거나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

담 및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1899-6014

자료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추진"

광명사회복지관, 지역 특수성 반영

광명시는 2020년 광명종합사회복지

관의 주력사업으로 광명권역에 급증하

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1인 가구를 지원

한다. 이를 위해 ▲HAHA(Happy And 

Hopeful Academy) 사업 ▲광명에 비치

는 무지개 ▲맛선생 레시피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6,300여 다문화가구 중 결혼이

민자 및 귀화자의 44%가 광명동에 거주

하고 있다. 또한 광명권역의 1인가구는 

2020년 1월말 기준 12,274가구로 광명시 

전체 1인가구의 32%가 집중되어 있는 등 

1인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

문화가정의 교육, 문화이해, 지역주민 

간 화합을 돕는  ‘HAHA(Happy And 

Hopeful Academy)프로그램 사업’과 주

민과 다문화가정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조모임 활동을 하는 ‘광명에 

비치는 무지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및 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는 ‘맛선생 레시

피 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예

정이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신혜정 관장은 

“올해는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정 등 다

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촘촘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더불어 주민자치와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마을과 주민이 함께 성

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광명. 철산. 하안)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

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

2020년도 사업 다각적 논의

광명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월 

17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왕락 

사회복지국장(위원장)을 비롯한 당연

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7명이 참

석한 가운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

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광명. 철산. 하안종

합사회복지관장, 광명시소하노인종합

복지관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 

(사)광명여성의전화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신

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무한돌봄

센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와 

2020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위기

가정에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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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튿날인 27

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종교지도자, 광명시시민안전대책

본부,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과 협조를 당부했다.

광명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3

대 종교 7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지난 26일 광명시에 첫 확진자가 나온 상황

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절실해

졌다”며 “법회나 예배를 최소화하는 하는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문종 광산교회 목사는 “종교계 지도자들 역시 정부

의 정책과 광명시의 방침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들을 간소화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중회의실에서 광명시시민안전대책본

부와 회의를 갖고 광명시 확진자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협조와 예방행동수칙 준

수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명률 적십자사 봉사회 대표는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며 “빠른 시일 내 필요한 곳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무자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센터장은 “지역 내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

고자 아이돌보미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이 계시

면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구필회 광명시 자율방재단장은 “각 동 자율방재단이 

구석구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학교 등 방역이 필

요한 곳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자율방

재단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이다.

또한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광명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의 간

담회를 가졌다.

박승원 시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

토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기업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

하겠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힘을 합쳐 코로

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박승원 광명시장, 힘내세요 광명시! 극복 다짐

임무자 광명건가다가센터장 “돌봄 공백 해소 위해 아이돌보미 운영, 최선 다할 것”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은 비자를 발급

받고 체류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비자에 따라서 한

국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어떤 비자는 취

업이 가능하고, 어떤 비자는 취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질문1)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답1)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

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

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

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2)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어떤 체류자격을 

갖게 되나요?

(답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

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

이 외국에서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이민

(F-6)자격 사증(비자)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한국 안에서 결혼한 경

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

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한국 

국민과 이혼을 하게 되어도 F-6비자를 받을 수 있으

며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역

시 F-6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

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에 제한

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

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외국인근로자 E-9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3)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3)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

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

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기 때문

에 법원에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18면>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은 한국에서 어떤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게 되나요?

국제결혼의 성립요건과 결혼이민 비자의 내용,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 등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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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해 다문화가족, 직접 소독약 만들기 나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일환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20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간편하게 뿌리는 소독

약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자조모임은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결혼이주여

성 간 유대감 증진 및 사회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

결혼이주여성 8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를 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짚어주고, 올바른 국민행동수칙을 알기 

쉽게 안내하며 직접 소독약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

다.

센터의 교육 담당자는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률

이 현저히 낮아진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기 때

문에, 무엇보다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개인 또는 가정에서 예방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컸던 만큼, 소독제는 용도에 따라 총 두 가지 종

류로 제작했다. 

첫 번째는 가구나 물체 소독 시 사용하는 뿌리는 소

독약으로, 센터에서 준비한 소독약을 정해진 비율로 배

합해 만들었다. 

두 번째는 손쉽게 휴대용이 간편한 수제 손소독제를 

만들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소독제를 구입하기 쉽지 않은 요즘, 쉽게 약국에서 구

입이 가능한 알로에젤과 소독약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은 “평소 사용하던 소독

제는 너무 독했는데, 농도조절에 따라 보습 기능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교육 담당자는 소독제를 만들면서 각 소독제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사항 스티커를 붙임

으로써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후 개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될 때 

연락할 수 있는 김포 관내의 선별진료소들을 안내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센터 관계자뿐만 아

니라 결혼이주여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예방수칙을 

실천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이용

자들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모집을 시작했

다.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

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서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을 말한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

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새로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무주택가구가 대상

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

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

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

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기준 두 자녀 가구는 다자녀 유형 전세보증금

으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

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세 자녀 가구는 1억 4000만 

원, 네 자녀 가구는 1억 6000만 원까지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 정도 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

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

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

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

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

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

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첫 공급..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

수도권 기준 무주택가구 1억 2000만 원 지원, 세 자녀부터는 2000만 원 추가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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การฟื้นฟูสมรรถภา,กู ้เครดิตหากคุณ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อยู่แบบ

ผิดกฎหมายศูนย์Gyeonggi-doมีช่วย

คุณมหีน้ีสนิหรอืประสบปัญห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เกาหลี-ไทยหรือ
ไม่?

หากคุณกงัวลว่า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จดัการกบัหน้ีสนิน้ีได้โปรดตดิต่อศูนย์สนับสนุน
ทางการเงนิ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Gyeonggi-do ทาง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ของGyeonggi-do แก้ไขปัญห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Gyeonggi-do ได้
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มาดกูนัว่าคุณจะ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ไรท่ีน่ี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Gyeonggi-do คืออะไร?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คอมมอนเวลธ์เป็นสถาบันท่ีให้

บริการค�า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และการเงินครอบครัวเพ่ือแก้
ปัญห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ป็นสถาบันท่ีจดัตัง้ขึน้เพ่ือท�าหน้าท่ีเป็น

เครือข่ายความมัน่ค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ส�าหรบัประชาชนโด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เป็น
อิสระ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และการฟื้นฟูสมรรถภาพ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โดยการเชื่อมโยง
บร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ท่ีมใีห้จากรฐับาลGyeonggi-do และ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ไร?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Gyeonggi-do 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ดงัต่อไป

น้ี◆การปรับโครงสร้างหน้ี- กูเ้ครดติ,การฟ้ืนฟูสมรรถภาพส่วนบุคคล,ให้ค�าปรกึษา
และ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ระนอมหน้ี◆การให้ค�าปรกึษาและอบรมศึกษ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 - ให้
ค�าปรึกษาเพ่ือปรบัปรงุความสมดลุทางการเงนิ◆สนับสนุนลูกหน้ี - ให้ค�าปรกึษา
เกี่ยวกับการตอบสนองการเก็บรวบรวมท่ีผิดกฎหมายของผู้ให้กู้,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ตวัแทนห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สวสัดกิาร - 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หางาน

การปรับโครงสร้างหน้ีหมายถงึการลดหน้ีให้อยู่ในระดบัท่ีสามารถจ่ายได้การ
ปรบัโครงสร้างหน้ีรายบุคคลจะช�าระหน้ีแก่เจ้าหน้ีเป็นจ�านวนคงท่ี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3-
5ปีและยกหน้ีส่วนท่ีเหลือเป็นระบบก�าจดัหน้ีการฟ้ืนฟูส่วนบุคคล

การล้มละลายจากศาลโดยจะต้องถกูศาลตดัสนิ
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ในปี 2019 ผู้อยู่อาศัย 9,612 คนได้รับการปรกึษารวม 13,687 

ครัง้นอกจากน้ีเรายัง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หน้ีได้ท้ังหมด 695 คด ี (144.1 พัน
ล้านวอน) รวมถงึการล้มละลาย 465 คดกีารฟ้ืนฟูสมรรถภาพบุคคล 66 รายและ
การกูเ้ครดติ 164 คดี

จะ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ไร?
ทุกคนในGyeonggi-do สามารถปรึกษาได้วิธีการขอค�าปรึกษามีดังน้ีศูนย์

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Gyeonggi-do ออนไลน์คุณสามารถปรกึษา
หรอืเข้าเย่ียมชมท่ีศูนย์ได้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ผ่านศูนย์บรกิารGyeonggi-
do และ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ได้

☎โทรศูนย์Gyeonggi-do Call Center 031-120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한글 기사 36면>                                               자료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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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월 24일 0시부터 전 시민

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 가입되며, 김포시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

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

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

두 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 원 ▲4주 이상의 치

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 자

전거 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

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보험가입으로 김포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세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 게재, 홍

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포시 지역화폐인 ‘김포페이’의 

10% 특별할인을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화폐 특별할인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관

련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으

로 공지일 이후로 10% 적용이 되며 소급 적용은 불

가하다. 김포페이의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이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개시

다문화가족도 해당,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가입

2회 진로 진학설명회,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 진행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 이종상)은 오는 3월 

진행 예정인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를 코로나19 확

산에 따라 모집형태의 설명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

혔다.

이에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방법으

로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

며, 사전접수자에 한해 진행일정과 교육자료는 무료

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진로디자인연구소 노은창 대표 강

사를 초청해 “학부모 종합전형 사례 발표”란 주제로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유묵 본부장은 “청소년과 학부모님께 신속한 정

보제공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

체방법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이니 학부모님의 양해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

미 179명 전원에게 2종 방역용품(마스크, 손소독제)이 

담긴 꾸러미를 긴급 지원했다.

센터는 아이돌보미 스스로 ▲손소독제 사용 ▲마스

크 착용 등 사전 자가점검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시 아

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현장의 안전수칙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 여성가족과는 마스크 7000여개, 소독

제 250개 등을 확보해 담당자가 돌봄현장에 직접 찾아

가 격려하는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선영 여성가족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휴원, 초

등학교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공백의 최일선에 선 김포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들의 활약

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

염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돌보미 선생

님들이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신

규사업인 가족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방

역물품을 전달하고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하도록 했다. 

센터는 현재 지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발생으로 

휴관 중이며 아이돌보미 사업 및 긴급 상담 및 통번역, 

가족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등을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방역물품 전달로 바이러스 불안감 해소해요

김포건가다가, 아이돌보미와 사례관리 대상자에

2020년 김포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9일 참여실에서 

‘2020년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

회’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 김포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 외국인주

민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위원 15명으

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과 관련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위

촉장 수여에 이어 2019년도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운영계

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또한 김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김포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보고

를 하고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

회 적응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로 나아

가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최병갑 부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내·

외국인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여기 모이신 위원님

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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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과천토리’

를 3월 1일부터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이번 10% 할인 행사는 2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예산

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과천토리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행사 기

간에는 10% 할인된 금액인 3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토리는 관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이번 특별할인이 시민들의 지역 상가 이용

을 촉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2019년 4월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발행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80억원 발행에 이어 올해 12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2월 26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2명(20대 남자)이 발생했다고 밝혔

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17시 43분경 본인의 페이스

북을 통해 “과천시 확진자 2명 발생했습니다. 청소년수

련관 앞 신천지교회 숙소 거주자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는 대로 동선 등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렸다.

과천시청도 18시 9분과 20분, 시민 등에 안전안내문자

를 보내 확진자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던 신도 숙소는 

문원동 참마을로 10-11에 있으며, 접촉자와 동선이 확인

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2월 23일 이후 접촉자에 대해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해당 숙소에는 신천지 신도 

1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과천시보건소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직접 숙소를 방문하여 검체 

채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과천시는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즉각적이고 빠른 방

역에 나서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지역화폐 ‘과천토리’ 실속있게!

과천시, 3월 한 달간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실시

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 

과천시, 9월에 통합 개최 

과천시는 지역 축제 관련 예산 절감과 축제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

를 통합해 오는 9월 개최한다. 

과천시는 과천화훼축제와 평생학습축제가 청사잔

디마당과 과천시민 회관 야외무대를 메인무대로 하

는 축제인 점을 고려할 때 무대 이용시간과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경우 무대 설치 비용, 인력 운용 

비용 등에서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시범적

으로 통합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천화훼축제의 경우 시민 외에도 타지역 

방문객이 많이 찾는 축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

하는 평생학습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될 경우 평

생학습도시로서의 과천의 위상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통합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린이 관련 축제와 행사 등을 통합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있는데 

축제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관람 동선의 최대활용

과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한다"며 "축제의 내실을 기

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

다”고 했다.

김영의 기자

1. Đặc biệt cung cấp nhà ở dành cho gia đình đa trẻ 
nhỏ

 Chế độ này sẽ được cung cấp dưới hình thức mỗi gia 
đình 1 ngôi nhà với điều kiện gia đình đó phải không có 
nhà ở đứng tên mình cũng như phải có từ 3 trẻ dưới tuổi 
vị thàn niên(bao gồm cả thai nhi).

Nhà nước, các cơ quan đoàn thể và tổng công ty xây 
dựng Hàn quốc  tiến hành xây dựng những ngôi nhà có 
diện tích dưới 85m2 và cung cấp cho những gia đình có 
đủ điều kiện. Điều kiện cụ thể đó chính là số thu nhập 
bình quân hàng tháng của gia đình phải dưới 120% tổng 
thu nhập bình quân so với mức quy định về thu nhập 
bình quân hàng tháng dành cho gia đình có 4 người(bao 
gồm cả thai nh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sẽ được tính 
theo con số trung bình quân của cả 4 người) theo tiêu 
chuẩn quy định của năm trướ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đa trẻ nếu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nhà ở tại những khu 
vực tập trung đông dân cư hay những khu vực có nền 
kinh tế trọng điểm như Seoul hay các vùng lân cận thì rất 
tốt.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hệ thống nhà ở chỉ có lợi 
khi nhà được cung cấp đó sẽ tăng giá trong khoảng thời 
gian tới, nhưng nếu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không tốt hay 
đang rơi vào khủng hoảng thì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này không có nhiều ý nghĩa cho lắm.  

2. Ưu tiên cung cấp nhà ở cho thuê
Chế độ này được cung cấp dành cho những gia đình 

không có nhà đứng tên chính bản thân mình đồng thời 
phải có từ 3 con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trở lên(bao 
gồm cả thai nhi) và đáp ứng đầy đủ những tiêu chuẩn 
mà nhà ở cho thuê của chế độ này đặt ra(trường hợp gia 
đình có tổng thu nhập bình quân thấp). Mỗi gia đình có đủ 
tiêu chuẩn sẽ được cug cấp mỗi gia đình một căn hộ. Gia 
đình có từ 4~5 thành viên mà tổng thu nhập hàng tháng 
dưới 4,090,2800 đều có thể đăng kí nhận sự hỗ trợ này. 

Nhà ở cho thuê này sẽ được cung cấp cho các gia đình 
đáp ứng đủ điều kiện mà chế độ được đặt ra với mức 
thuê rẻ hơn rất nhiều so với các chung cư đang được xây 
dựng quanh khu vực,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nên 
tìm hiểu thêm đ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này sẽ tốt hơn. Các 
gia đình có thể sống tối đa ở đó là 30 năm nhưng nếu 
như tổng tài sản trên  228 triệu won hay xe ô tô có giá 
trên 25,220,000won sẽ không được ở lại trong ngôi nhà 
đó.

3. Cho vay với lãi suất thấp về tiền thuê nhà cũng như 
mua nhà

Chính phủ đang tiến hành một số chế độ hỗ trợ cho 
người dân vay với số tiền lãi thấp để người dân có thể 
thuê, mua nhà, vv đặc biệt với nuhwngx gia đình có từ 
2 trẻ nhỏ trở lên có thể nhận được thêm sự hỗ trợ nữa 
của Chính phủ. Một số những gói sản phẩm tín dụng khi 
người dân thuê và mua nhà đó chính là ▲Vay tiền hỗ trợ 
khi mua nhà Didimdol ▲Tiền thuê nhà ở ổn định ▲Tiền 

thuê nhà với sản phẩm Botimmok với số tiền tối đa là 24
버0 triệu won với lãi suất chỉ từ 2~3.15%.

4. Số tiền hỗ sợ sinh sản là như thế nào?
Đại đa số tại các cơ quan đoàn thể tại địa phương đang 

tiến hành chế độ hỗ trợ sinh sản như một phần nào đó 
trong phí sinh sản, hỗ trợ tiền mừng khi trẻ được sinh ra 
nhằm khuyến khích sinh sản tại mỗi gia đình, vv. Chế độ 
chúc mừng sinh sản là chế độ được thực hiện bởi một số 
tỉnh thành, nội dung hỗ trợ, cách thức đăng kí và thời gian 
đăng kí đều khác nhau. Do đó các bạn hãy trực tiếp liên 
hệ đến ủy ban nhân dân nơi các bạn đang sống để được 
tư vấn chi tiết hơn.

5. Giảm thuế đăng kí khi mua xe ô tô
Chính phủ miễn thuế đăng kí khi người đang nuôi 3 con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thời gian mua xe và tiến hành 
miễn nộp thuế là hết ngày 31 tháng 12 năm 2021.

Các loại xe được miễn thuế đó chính là xe oto loại 
thông thường sẽ được giảm trong mức 1,400,000won tiền 
thuế đăng kí, xe có từ 7~10 chỗ ngồi và dưới 15 chỗ ngồi, 
trọng tải dưới 1 tấn đối với những xe chở hàng đều được 
miễn hoàn toàn(giới hạn 1 xe/1 người). Nhưng nếu người 
được nhận sự miễn giảm đó mà sang tên xe cho người 
khác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mua xe thì phải trả lại 
chính phủ số tiền mà mình đã được miễn giảm đó.

<한글 기사 17면>                         강혜나 기자

Kệnh thông tin sinh hoạt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Nhà nước hỗ trợ những gì khi 
sinh từ 3 trẻ trở lên? 한국에서 자녀 3명 이상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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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전염을 방

지하기 위해 센터 이용을 제한하고 경기

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중단했다. 센터 측

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의 프로그램 이

용이 어려워진 가운데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

봤다.

안양사랑페이 3월 특별할인

3월 첫 선을 보이는 안양사랑페이가 

10% 특별 할인 판매된다.   

안양시는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카

드형 안양사랑상품권인‘안양사랑페이’를 

10% 할인된 가격에 3월 한 달 동안(3. 2 

∼ 3. 31) 한정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기념하고 코로

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돌파

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카드배송을 신청하거나 지역에 소재한 

농협(36개소)에서 월 30만원까지 원가보

다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형 상품권인‘안양사랑상품

권’역시 10% 낮은 가격에 월 2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별 구매한도

는 총 50만원까지 증액된다.   

안양사랑페이는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

은 물론,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앱에서 검색하

면 되며, 가맹점 입구에 부착된 스티커로

도 확인할 수 있다.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이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 대상 2020년도 

원어민 화상외국어(영어, 중국어)를 진행

한다.

안양시의 원어민 화상외국어 학습은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 맞는 레벨을 선택,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진

행된다. 이중에서도 영어는 1대2, 1대3, 1

대4 방식 중 택일 할 수 있다. 안양시는 

화상외국어 수업의 수강생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영어뿐만 아

니라 중국어 수업을 개설한 가운데 중국

어에 한해 선착순 100명에게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화상영어 1대 4수업을 듣는 기초

생활수급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강

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다

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학습에도 일부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학생들에게 고품

질의 수준별 화상 외국어교육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안양시가 청년층 취업과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를 위해‘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

상 300인 미만의 안양 소재 기업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을 인턴사

원으로 채용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안양시는 인턴기간 2개월에 걸쳐 월 

백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또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된 청년에게는 1개월 차에 백만원을 지

급하고, 이후 8개월째 되는 달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

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나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역시 이미 국비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배제대상이다.

안양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 30명과 관

내 30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

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일자리

정책과 8045-2362)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제에 이어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청년직무박람

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안양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 여기!

화상외국어 교육 중국어 추가, 안양사랑페이 할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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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도서 기증식' 진행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푸른미래관 전달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

6)은 지난 13일 경기푸른미래관을 방문하

여 중고도서 259권을 나누는 기증행사를 

센터에서 가졌다. 

경기푸른미래관은 1990년 11월 10일 설

립된 기숙시설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에 개관했으며 현재 총 4개동 185개실에 

대학생 370명이 생활하고 있다. 국중현 

의원은 “대학생은 경기도의 미래다. 좋은 

책 한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아무쪼록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꿈

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전

달한 도서가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

다.”고 언급했다.

국중현 의원은 기증식 후 시설을 견학

하며 경기푸른미래관이 새로운 대학생활

을 맞이하는 경기도의 대학생들에게  안

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국중현의원은 하늘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영유아, 다문화가정, 독거노

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 증진에

도 힘쓰고 있다. 전달된 도서는 경기도의

회도서관에서 폐기한 중고도서 중 일부

이다.                      이지은 기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 공로

조광희 위원장, 백영고와 동안초 감사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더

불어민주당, 안양5)위원장이 백영고등학

교와 동안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과 교육발전에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

원활동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조광희 위원장은 현안사업이 많은 초

중고를 순회하며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특유의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반

영을 이끌어냈다.

특히 백영고에는 체육관 및 급식실 공

사 약 47억 7천만 원, 석면해체 및 LED

등 교체 약 15억7천3백만 원, 화장실보수 

약 3억 5천만 원, 공간혁신사업비 약 3억 

5백만 원의 예산 확보를 했으며, 동안초

에는 체육관증축 약 22억 7천만 원의 예

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포토뉴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월 20일 롯데백화점과 사회복지

협의회 후원으로 설명절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취약계층에 있는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선별해 ‘설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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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올해도 ‘볼 빨간 사춘기’ 대박 예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기획으로 횟수 늘리고 다양한 정서 지원 실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

문화가정 학생은 10만 9천387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를 넘

어섰으며(교육부, 2018),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3,281명(행정안전부, 2017.11.)으로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

하여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더불어 관내 초등학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드

림스타트 등 기관에서 연계되는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위기 가정을 상담하면서 부모상

담과 함께 자녀 심리정서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특히 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

고 공동의 작업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소통 및 유

대감 형성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현주)가 사례관

리 사업의 일환으로 ‘볼 빨간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볼 빨간 사춘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이완 프

로그램으로 1박2일 캠프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캠프에서는 ▲동작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신뢰 쌓기 ▲사춘기 변화 수용 및 긍

정적 자기이해 ▲긍정적 자라상과 타인수용 ▲자기개방

을 통한 자신감 쑥쑥 등의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볼 빨간 사춘기’는 3~11월에 총 5회기 진행된

다. 무박캠프와 1박캠프로 나누어 사춘기 청소년의 스트

레스 해소와 집단상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센터 자체적으로 ‘볼 빨간 사

춘기’를 기획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기수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춘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기이해와 변

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 및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1-267-8785

송하성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감염 의심 신고 사례와 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서철모 시장 주재

로 상황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 발생

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방안과 방역 현황을 재차 점검

했다. 

회의에서는 대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한 기업체 직

원이 의심 증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

됐다. 이 직원은 지난 24일 오후 8시 40분경 음성 판정

을 받았다. 시는 해당 기업을 긴급 방역하고 직원을 인

천 자택으로 이송해 자가 격리조치 했다.

지난 24일 오후 발표된 안양시 추가 확진자의 이동경

로에 있는 화성시 기업도 긴급 방역 조치하고 접촉자 3

명은 자가 격리했다.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을 위해 25일부터 4

개 지역 5일장을 휴장키로 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해 임

시 생활시설도 마련 중에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린

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전체를 휴원 조

치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도 동탄보건지소에 추가 설치해 총 6개소

로 확대 운영한다. 신천지 관련 시설 6곳은 지난 21일과 

22일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집회금지 명령으

로 현재까지 임시 폐쇄됐다. 

화성시는 또 중국인 유학생 입국 대비 수원대, 협성

대, 장안대, 수원카톨릭대 등 4개 대학과 상시모니터링

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지원반을 편성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

라 대응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화성

시는 코로나19 현황을 공식 SNS, 홈페이지, CRM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지역사회 대응태세 강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일까지 휴관, 비상대책회의 및 현황 점검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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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결혼이민

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

해 전담인력을 두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사진은 센터의 통번역 관련 활동>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경기도내 2위)로 27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 도시로 넓은 지역에 다

양하게 대상자가 분포되어 있어 각각 나라별로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를 위해 센터는 올해 ▲타 센터 및 외부 기관(보건

소,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통번역 서비스 ▲지역 내 유

관기관에 홍보 전단지 및 안내지 배포를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관내 협약기관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타 

언어 수요 발생 시 상주 센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번역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족 내 언어. 문화적 갈등 해결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긍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2019년도에는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은 계

획대비 109% 달성했으며, 통역과 번역은 계획대비 각각 

130%, 43%를 달성하여 연간사업 전체로 보면 110%의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지난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번역 요구도 조

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체류 관련, 귀화, 사회통합프로

그램 등)과 관련한 통번역 욕구가 57%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공공기관(은행, 법원, 병원 등) 이용 시 통

역 지원 40%, 일생 생활 및 번역 서류 관련 욕구가 각

각 33%, 30% 등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요구도 조사 결과 법률 관련 통번역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따라서 올해는 법률 관련 정보 

및 그 외 다양한 생활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제공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총 1416건의 통번

역 목표를 잡아두고 있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위한 통번역 서비스 올해도 화성!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통번역 요구 만족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교육 참가자 45명 모집 3일까지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귀농·귀촌 교육’참

가자를 모집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이번 교육에 참

여하면 어떨까?

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22회 

100시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촌생활 적응 ▲귀농 종합정

책의 이해 ▲작물별 기초 재배기술 ▲현장견학 등

이다.

특히 현장 견학은 딸기, 양봉 등 선도 농가를 방

문해 귀농 사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귀농 귀촌인 및 예정자 

45명이다.

교육 신청은 24일부터 3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착순이다.

이명자 화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늘어가

는 귀농, 귀촌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

며, “성공적인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

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술지원과 농업인재양성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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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rus causing severe lung disease that 
started in China has spread to 27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South Korea.

The coronavirus had infected 78,159 people 
in China as of 26 February, with 2,717 of them 
dying.

What are the symptoms?
It seems to start with a fever, followed by a dry 

cough.
After a week, it leads to shortness of breath 

and some patients require hospital treatment.
The incubation period - between infection and 

showing any symptoms - lasts up to 14 days,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ut some researchers say it may be as long 
as 24 days. And Chinese scientists say some 
people may be infectious even before their 
symptoms appear.

How deadly is the coronavirus?
Based on data from 44,000 patients with this 

coronavirus, the WHO says:
▲81% develop mild symptoms ▲14% develop 

severe symptoms ▲5% become critically ill 
The proportion dying from the disease, 

which has been named Covid-19, appears 
low (between 1% and 2%) - but the figures are 
unreliable.

Thousands are still being treated but 
may go on to die - so the death rate could 

be higher. But it is also unclear how many mild 
cases remain unreported - so the death rate 
could also be lower.

To put this into context, about one billion 
people catch influenza every year, with between 
290,000 and 650,000 deaths. The severity of flu 
changes every year.

Can coronavirus be treated or cured?
Right now, treatment relies on the basics 

- keeping the patient's body going, including 
breathing support, until their immune system can 
fight off the virus.

However, the work to develop a vaccine is 
under way and it is hoped there will be human 
trials before the end of the year.

Hospitals are also testing anti-viral drugs to 
see if they have an impact.

How can I protect myself?
The WHO says: 
▲Wash your hands-soap or hand gel can kill 

the virus ▲Cover your mouth and nose when 
coughing or sneezing-ideally with a tissue-and 
wash your hands afterwards, to prevent the 
virus spreading ▲Avoi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if your hands touch a surface 
contaminated by the virus, this could transfer 
it into your body ▲Don't get too close to people 
coughing, sneezing or with a fever-they can 
propel small droplets containing the virus into the 
air-ideally, keep 1m (3ft) away

What is the advice in the UK?
Anyone experiencing symptoms, even if mild, 

after travelling from mainland China, Thailand, 
Japan, Republic of Korea,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or Macau in the last 14 
days, is advised to stay indoors and call the NHS 
111 phone service.

If you have returned from the following specific 
areas since February 19, you should call NHS 
111 and stay indoors and avoid contact with 
other people even if you do not have symptoms:

▲Iran ▲lockdown areas in northern Italy ▲
special care zones in South Korea ▲Hubei 
province

If you have returned from the following areas 
since February 19 and develop symptoms-even 
mild ones-stay indoors, avoid contact with others 
and call NHS 111:

▲Northern Italy (above but not including Pisa, 
Florence and Rimini) ▲Vietnam ▲Cambodia ▲
Laos ▲Myanmar

The Foreign Office now advises against all but 
essential travel to 10 small towns in Lombardy 
and one in Veneto in Italy, which have been 
isolated by the country's authorities

How fast is it spreading?
Thousands of new cases are being reported 

each day. However, analysts believe the true 
scale could be 10 times larger than official 
figures.

Outbreaks have now occurred in South Korea, 
Italy and Iran, raising fears that it could become 
a pandemic. A pandemic is declared when an 
infectious disease threatens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imultaneously.

The WHO has said it is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cases with no clear link to China or 
other confirmed cases. It has said the window of 
opportunity to contain the virus was "narrowing".

With colds and flu tending to spread fastest 
in the winter, there is hope the turning of the 
seasons may help stem the outbreak.

However, a different strain of coronaviru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emerged 
in the summer, in Saudi Arabia, so there's no 
guarantee warmer weather will halt the outbreak.

▲A visual guide to the outbreak ▲How a virus 
reveals the many ways China is feared ▲Britain's 
race to contain the coronavirus ▲China and the 
virus that threatens everything ▲What should I do 
if I travel to Italy? and other questions answered

How did it start?
This virus is not really "new" - it is just new to 

humans, having jumped from one species to 
another.

Many of the early cases were linked to the 
South China Seafood Wholesale Market, in 
Wuhan.

In China, a lot of people come into close 
contact with animals harbouring viruses-and the 
country's dense urban population means the 
disease can be easily sprea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which is also caused by a coronavirus, started 
off in bats and then infected the civet cat, which 
in turn passed it on to humans.

The Sars outbreak, which started in China in 
2002, killed 774 of the 8,098 people infected.

The current virus-one of seven types of 
coronavirus-does not seem to be mutating so 
far. But while it appears stable, this is something 
scientists will be watching closely.

BBC

What is coronavirus and what are the symptoms?

By James Gallagher, Health and science correspondent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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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복지서비스 질 높이기

다문화가족에도 긍정 영향 기대

화성시가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자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에 나섰다.

화성시는 21일 정남면사무소에서 향남읍과 우정

읍, 봉담읍 등 총 1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자 35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사례관리 읍면동(도농복

합형) 사례관리 슈퍼비전’교육을 개최했다.

‘2020 사례관리 슈퍼비전 교육’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 담당자와 이들을 도와 지역 곳곳에

서 활동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월 1회씩이

며, 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은 도농복합형과 도시

형 2개 권역으로 나눠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과 정

남면사무소에서 열린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은 한

신대학교 김은영 교수가 맡았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강점 관점의 접근방법, 

다양한 질문 및 메시지 전달기법 등을 다룬다.

희망복지지원단 교육은 한국사례관리연구센터 민

은희 센터장이 초빙돼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

는 조울증, 알코올 중독, 저장강박, 성폭력 피해자 

등 각 대상자별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방법 

및 자문으로 진행된다.

또한 화성시는 이들 교육과 함께 올 연말까지 월 

1회 ‘동료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담당자들

이 고난도 사례를 공유하면서 함께 개입 및 전개방

향을 코칭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질 높이기 현황조사 나서

화성시가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17일 부터 3월 30일까지 시 지원대상 현황

조사를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용자 현황 조

사에 나선다.

화성시는 17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

부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

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들 중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만으로

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화성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총 17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

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현황조사를 실시해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과 관련 정책도 함께 마련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추가 지원 171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복지과와 읍면동 장애인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

문해 상담하고 조사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조사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겪는 불편함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의회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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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세대의 결혼, 이혼 비율은 꾸준히 변화해 왔다. 그 가운

데 2018년 다문화 이혼은 1만 254건으로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의 비중은 9.4%를 차지하고 있다.

화성시 또한 부부갈등이나 이혼상담이 증가하고 있

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화성시 다문화 이

혼 건수는 150건으로 2017년 (137건)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9년 센터를 통해 상담을 의뢰한 건수는 총 602건

으로 총 663명이 다양한 문제로 상담에 참여했다. 이러

한 결과는 화성시를 비롯한 한국 다문화가족의 상담 욕

구가 적지 않음을 알려준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문화, 경제, 자녀양육, 성 등 가족상담 사례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면접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적응탄력성을 기르고 다문화가족의 건강

한 가족기능 회복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

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지난해

와 같이 2020년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

과 비자발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봉담권, 향남

권, 남양권에 상담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

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정의 경우 가정 문제가 다양한 경우가 많

으므로 관내 여러 기관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사업 명

칭을 ‘화창’(화성시의 창, 행복을 여는 창, 마음을 여는 

창, 빛이 드는 창)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센터는 지난해 실시했던 상담역량 강화교육의 만

족도(5.0)가 높게 나타났고 객원 상담사 및 치료사의 욕

구를 반영하여 복잡해져 가는 사례에 대한 전문적 개입

과 소진 예방을 위해 올해 사례회의 5회, 수퍼비전 1회

(타 기관 수퍼비전 참여 독려 4회), 상담전문성향상 교

육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과 야간상담의 증가로 인해 객원

상담사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020년도

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내 기관의 상담사업 연

계망을 구축하며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며 “지역사회 환경특성 및 이용자 

욕구를 충분히 고려한 상담으로 다문화가족 모두 행복

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사례관리와 상담사

업에 강점을 보여 왔던 만큼 올 한해 상담사업에도 큰 

기대가 모아진다. 

                                       송하성 기자 

화성의 다문화가족 상담 서비스, 더 행복한 가족관계 만들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 고려한 상담 서비스

농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일손이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번기 일손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

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외국인

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

한폐렴)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사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계절근로(E-8), 단기취업

(C-4) 등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잠정 중단키로 하

면서 농촌현장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하면서 관심

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월 6일 고용

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 배정

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16일간 총 50개 지자체

로부터 5,067명의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받아 전년

도 불법체류 등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총 48개 

지자체에 4,7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50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

체, 고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계절근로 배정결

과와 감염증 예방관련 지자체 점검·준수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계절근로 인원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농어

가를 최종 확정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단

기취업(C-4, 90일) 비자와 이번에 신설된 계절근로

(E-8, 5개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방

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가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요청

으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 교육을 2월말

까지 일시 중단한 적은 있으나, 법무부와 고용부에서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의 신규 발급은 계속 진행

하고 있다. 계절근로 외국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5

년 19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6년 200

명, 2017년 1085명, 2018년 2824명, 2019년 3600명으

로 꾸준히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

자 수요를 뜻하는 배정 규모 역시 2015년 19명에서 

2019년에는 4211명으로 급증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변함없이 운영한다”

법무부,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 열고 지자체에 인원 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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